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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 

관계자들에게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군사 

잡지입니다. 본지에 소개된 의견이 반드시 

본 사령부나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의 정책 

혹은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기사는 포럼 스태프가 

작성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요구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본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ISSN 2333-1593 (인쇄판)

ISSN 2333-1607 (온라인판)

인구 역학
46권, 2호, 2021년

독자 여러분께

인구 역학을 중심으로 다룬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 태평양의 경제, 정치, 사회적 
중요성이 계속 커짐에 따라 이 지역의 인구  
및 사회 변화 또한 지역의 안보 지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포럼 에서는 인구 변화부터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및 식량 수요 증가까지 여러 우려 사안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압력은 인도 

태평양 군, 보안군, 전문가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이로 인한 자원 경쟁 급증, 국민 긴장, 질병, 경제적 격차, 기타 새로운 과제를 

관리하는 데 동맹국과 파트너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군이 새로운 전장 지평인 메가시티의 부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세계 도시의 성장 대부분이 인도 태평양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각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 밀집지역을 군이 보호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수명 연장이 전 세계 노령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노령화 추세를 살펴봅니다. 노동 
인구와 징병 적령 인구가 감소하면 안보 접근법이 변하고, 군은 새로운 기술을 
더욱 빨리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매 기사에서는 중국의 심각한 남녀 성비 
격차가 여성 및 소녀 인신매매, 임금 불평등,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안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봅니다.

인구 역학은 식량과 자원 경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두 기사에서는 
식량 및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어떤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변화와 세계화 증가로 보건 의료 결과와 안보가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살펴봅니다. 국제 인도주의적 대응 기관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의 
CEO 커스틴 세이어스(Kirsten Sayers)는 코로나19가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과 견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엔 여성, 평화, 
안보 프로그램 소속 국제자문그룹이 작성한 기사에서는 국방 및 안보 분야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설명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미국 정부 기관과 인도 태평양 조직 간의 
파트너십이 코로나19 기간 중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지역 내 인구 역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포럼  
스태프(ipdf@ipdefenseforum.com)에게 보내주십시오.

인도 퍼시픽 뷰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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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앳킨슨(JENNIFFER ATKINSON) 중령은 심리학자로 뉴질랜드 공군에 

입대했으며 태평양 및 중동 지역에서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녀는 입대 후 

20년 이상 복무했으며 현재 뉴질랜드 방위군 성 자문으로 활동하며 뉴질랜드 

국가 행동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리비 리어던(LIBBY REARDON) 중대장은 2015년부터 뉴질랜드 

공군에서 복무 중이며 이전에는 뉴질랜드 육군 장교였다. 

뉴질랜드 방위군과 함께 중동과 동티모르에 배치됐고 태국과 

베트남에서 비작전 활동을 펼쳤다. 가장 최근에는 피지 

수바에서 2년 동안 태평양 국방 성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 바누아투 전역의 회원을 연결했다. 박사 

논문에서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의 

유용성을 검토했다.

케이트 맥모로우(KATE MCMORROW)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의 성, 평화, 안보 단장이다. 국제 교류 및 전략 정책 

포트폴리오를 이끌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의 진전 

협력에 기여했다. 이전에는 국방부의 국제 정책 담당관으로 

인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와의 관계를 담당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학 전문 국제 관계 과정을 수석 졸업했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수학했다.

샤론 고우베이아 페이스트(SHARON GOUVEIA FEIST)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최초의 성 자문으로서 인도 태평양 내 여성, 

평화, 안보 수석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여성, 평화, 안보실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시하고, 

정책, 계획, 작전 전반에서 성 관점을 주류로 확산하여 안보 

결과를 개선하고 있다. 이전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10여 년 동안 이끌었으며, 하와이와 동남아시아에서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 생존자를 돕기 위해 비정부 기구와 협력했다.  52페이지에 등장

기고자IPDF

오스카 알멘(OSCAR ALMEN) 박사는 스웨덴 국방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다. 이전에는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에서 정치학 

부교수로 활동했고, 2005년에는 중국 현지 의회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연구 분야는 중국 정치, 

정치 참여, 안보 정치를 포함한다. 그의 논문은 현대 중국 

저널과 민주화 등의 동료 검토 저널에 발표됐으며, 2019년에는 

《녹색 중국의 도시 거버넌스》를 공동 집필했다. 24페이지에 등장

커스틴 세이어스(KIRSTEN SAYERS)는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의 

CEO다. 그녀는 국제 상업 지향 정부, 기업에서 일한 경험과 

자문으로 일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세이어스는 파리, 방콕, 

타이페이에서 선임 외교 및 상업 직책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선임 공공 및 민간 분야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아세안 여성 

리더 네트워크 회의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성 전담 

네트워크에 오스트레일리아 수석 협상가 겸 대표단 단장으로 활동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의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단에 참가했다. 42페이지에 등장

Q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독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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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 

강화
도네시아 농림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후, 보르네오섬에 16

만 4000 헥타르 규모의 대규모 
식량 농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칼리만탄틍아주에서 
진행할 프로젝트로 기존 8만 
5000헥타르 농장의 생산량을 
늘리고 이전에 배수된 이탄 
지대를 포함하여 7만 9000
헥타르를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림부 대변인 쿤토로 보가 

안드리(Kuntoro Boga Andri)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주요 작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량 작물을 
재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과 옥수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과일, 채소를 
재배하고 동물 농장도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파푸아주에 
비슷한 식량 농장을 개발했고 
추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로이터

인
 민주화 운동 

지지 확보
이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홍콩 응답자의 44퍼센트가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하며 
민주화 운동의 목표를 지지하는 홍콩 
주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모임 제한과 강력한 새로운 법의 
영향 때문에 2019년 하반기에 홍콩을 
흔들었던 대규모 시위에 비해 시위 
빈도와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홍콩 여론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2020년 6월 30
일 보안법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였다.

보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2020년 6월 홍콩 
여론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약 57퍼센트의 응답자가 보안법에 
반대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약 60퍼센트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 중국 대학교 선임 강사 이반 
초이(Ivan Choy)는 보안법 시행 이후 
대중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에 참석하라고 요청할 
때 우려가 깊어졌다"며 체포로 "
사회의 분노가 촉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위로 인해 드러난 국가 
안보의 허점을 막고 홍콩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국가 보안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31퍼센트를 
약간 넘었다.

비평가들은 보안법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약속했던 
광범위한 자유를 해쳤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민주화 운동의 주요 
인사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 것을 
보여줬다.

경찰의 시위 대응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약 4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한 70퍼센트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경찰과 정부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법과 질서를 회복했으며 
무질서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 2020년 9월 국가보안법과 
입법회 의원 선거 연기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경찰이 
배치됐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보통 
선거권에 대한 홍콩 주민의 지지율도 
6월 설문조사와 비슷한 63퍼센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사면을 
지지하는 비율도 5퍼센트 포인트 
상승하여 약 50퍼센트를 기록했다.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21.5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다소 
감소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보안법의 초점이자 중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홍콩 독립에 대한 지지도는 
약 20퍼센트로 유지된 반면 독립을 
반대하는 의견은 60퍼센트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로

지역 뉴스IPDF

인도네시아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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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아의 한 장관이 위구르족 난민을 중국으로 
송환하지 않을 것이며, 난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안전하게 제3국으로 갈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는 위구르족 무슬림들이 난민과 활동가들이 중국 
정부에 의한 탄압과 대량 억류라 묘사하는 것을 피해 터키로 갈 때 
선호되는 통로다. (사진: 중국 신장 지역을 떠나온 난민들이 태국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의 임시 대피소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모흐드 레드주안 므드 유소프(Mohd Redzuan Md Yusof) 
총리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주권 국가의 내정 관리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입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흐드 레드주안 
장관의 국회 답변은 말레이시아가 위구르족 난민 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힌 것이다.

말

모흐드 레드주안 장관은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피난온 위구르족 
난민이 있다면, 중국이 요청하더라도 말레이시아는 위구르족 
난민을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난민은 모국에서 보호와 정의를 보장받지 못할 것 같고, 안전을 
위협받거나 탄압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제3국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 당국은 중국의 송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구르족 11명을 석방하고 터키로 보냈다.  로이터

말레이시아,  

위구르족 중국으로 송환 안 할 것

이주 직면

경제평화연구소의 설립자 스티브 킬레리아(Steve Killelea)
는 "대규모 이주로 선진국에 유입되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엄청난 사회 정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생태 위협 기록부는 위협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하나는 식량 불안, 물 부족, 인구 증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홍수,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을 
포함한 자연 재해다.

연구소는 150개국이 각각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개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역량을 평가해 분석했다.

향후 수십 년 후,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에는 물 부족이 
가장 큰 위협이 되겠지만 파키스탄, 이란, 모잠비크,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국가의 경우 해로운 위협들이 여럿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물론 대처 능력도 떨어지는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90페이지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생태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그 '적극적 
평화'는 현재도 그 수준이 낮고 계속해서 악화 중이다. 즉 
앞으로 붕괴될 위험이 높다."

킬레리아는 전 세계 담수가 50년 전보다 60퍼센트 
감소한 반면, 인도 태평양의 중산층 확대가 주요 이유가 
되어 앞으로 30년 동안 식량 수요가 5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연 재해와 결합하면 안정적인 국가도 
2050년까지 취약해진다.

경제평화연구소는 매년 분석을 발표할 수 있는 생태 위협 
기록부가 원조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이터

계 생태 위협 분석에 따르면 빠른 인구 증가, 식량 및 
물에 대한 접근 부족, 자연 재해에 대한 노출 증가로 

2050년까지 10억 명 이상이 이주해야 할 수 있다.
연간 테러 및 평화 지수를 작성하는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가 편찬한 생태 위협 기록부는 유엔과 기타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덟 가지 생태 위협을 평가하고 
가장 위험한 국가와 지역을 예측한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약 100억 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며,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갈등이 
촉발됨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의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12억 명이 2050년까지 이주해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비해 생태 요소와 갈등으로 인해 2019
년에는 3000만 명이 이주했다고 지적했다.

세

세계

말레이시아/중국

7IPD FORUM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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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업데이트IPDF

필리핀,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테러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강조 

전 
세계 

정부가 

치명적인 

코로나19

에 대응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잃지 말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요르단 국왕이 세계 지도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2020년 9월 아카바 프로세스 가상 회의 중,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중에도 필리핀은 

꾸준히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실제로 코로나19로 

테러리스트들이 격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부 사야프 그룹, 방사모르 이슬람 

해방 전사, 필리핀 공산당 신인민군을 비롯한 현지 테러 조직이 

코로나19로 "대담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은 

사악한 활동에 현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테러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무릎 꿇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달리, 테러 위협은 정부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화와 우선순위에서 테러 위협이 후 순위로 밀렸다고 

말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테러사무국은 2020

년 6월 보고서에서 언론이 코로나19에 집중하면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뉴스 보도가 줄었다고 

경고했다.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도 나타났다.

일례로 유엔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0억여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대테러사무국 

보고서는 "온라인 활동과 과격한 폭력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게임 플랫폼을 비롯하여 감독 받지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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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테러 단체가 

극단적인 이념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테러사무국의 보고서 《테러리즘, 테러 대응,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응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르면 극단주의자들은 

코로나19를 내러티브와 정치 선전에 통합시켜, 현재 상황을 악용하고, 

적들 사이의 분열과 약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오보와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완벽한 폭풍이라고 불렀다. 

대테러사무국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련 오/허위 정보를 

퍼트린 사람들을 기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 국가도 있지만 

이 상황을 처리할 대부분의 책임은 대테러와 마찬가지로 민간 

부분에 있다"며 “많은 주요 SNS 플랫폼이 개인과 조직을 

탈퇴시키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홍보하고, 인증 메커니즘의 

사용을 늘리고, 의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오정보를 사용한 

광고를 금지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테러사무국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불확실성, 고립, 

정치적 불안을 경험하면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악용하려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테러사무국은 테러리즘과 대테러 노력에 대한 코로나19

의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재 테러리즘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평가와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도자들에게 차이를 

접어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새롭고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자고 촉구했다. 그는 필리핀은 아세안과 유엔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현재 상황 아래 중대한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내외에서 불평등을 영속시킨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적합하다"며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자. 더 안전하고 더 인간적인 질서를 

수립하여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의 야만성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자"고 촉구했다.

삽화: 마닐라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새로운 감염병 대응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 연설하고 있다.  
AP 통신

왼쪽: 마닐라만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테러부대가 안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위:마닐라의 캠프 아기날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 군인들이 
대테러 훈련 중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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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태프

도시  전장
메가시티의 급부상으로 전쟁 성격이 바뀌고 있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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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복동부 해안의 화물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지어진 이 가상의 도시에 다시 한 번 자유를 
가져온 시가전 임무와 함께 카라바루 훈련이 마무리됐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미국의 군인 및 해병대 약 
400명은 3주 이상 퀸즐랜드주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의 
광활한 숄워터베이 훈련장에서 시가전 훈련에 참가했다. 
도시 탈환 작전에서 대원들은 2019년 중순 삼국 훈련 중 
연마한 기술과 전술을 활용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제7여단 사령관 앤드류 
호킹(Andrew Hocking)은 "카라바루 훈련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의 다른 문화와 공통 
가치를 이해한 후, 시가전에서 아마도 가장 복합한 전투일 
하이엔드 전투 시나리오에 전술한 내용을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군사 기획자들이 메가시티의 부상이라는 인구 
역학에 의해 나타난 새로운 전장 현실에 대비하면서, 
인도 태평양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군대들이 비슷한 
시나리오로 훈련하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3명 중 2명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는 2021년 도시 거주자 비율에 비해 약 
20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향후 10년 내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33개에서 43개로 3분의 1 증가할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지각변동”이라 부르는 
이러한 도시 성장의 대부분은 도쿄, 뉴델리, 상하이, 
뭄바이, 베이징, 다카를 비롯한 메가시티가 이미 많이 
존재하는 인도 태평양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혁명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에 막대한 부담을 
가한다. 또한 이는 시가전의 성격도 바꾸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분쟁, 안보, 개발 연구 펠로우 
안토니오 삼파이오(Antonio Sampaio)는 2018년 7
월 블룸버그 시티랩 기사에서 "도시는 인류가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고 
주장했다. 삼파이오는 “높은 도시화율은 높은 소득과 
낮은 영유아 사망률을 포함한 많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연결고리는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지역에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불안정해지며 위협을 받고 있다”
며 “원조 기부자, 국제 기구, 군이 빠르게 성장 중인 
도시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들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천천히 진행되던 갈등이 
폭력적인 분쟁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마찰이 싸움으로 불거지면 세계 최대 인구 
중심지 간의 밀도, 복잡성, 상호 연결성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미국 육군교육사령부 계획 및 정책 국장 
러셀 글렌(Russell Glenn)박사는 “메가시티라는 난제는 역사상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그 어떤 문제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대원이 2019년 카라바루 훈련에 참가 중이다. 
도시화 심화로 전쟁이 재편되면서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유사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데스티니 뎀프시(DESTINY DEMPSEY) 상병/미국 해병대

일단의 군인들이 먼지와 연기로 어두워진 거리와 좁고 그늘진 골목을 
지나, 출입구와 옥상을 각각 확인하며, 포위된 도시를 탈환했다. 또 다른 

부대가 헬리콥터에서 내려와 적을 상대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동안, 도시 
외곽에서는 MV-22 오스프레이의 로터가 먼지 바람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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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33개 도시의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메가시티는 
2030년까지 4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태평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대 도시 중 7개 도시를 포함하여 전체 
메가시티의 절반 이상이 위치하고 있다.

거대한

메가시티

출처: 《2018년 세계 도시》 – 유엔

순위 메가시티 인구
(단위: 만 명)

1 일본 도쿄 3746

2 인도 델리 2851

3 중국 상하이 2558

4 브라질 상파울루 2165

5 멕시코 멕시코 시티 2158

6 이집트 카이로 2007

7 인도 뭄바이 1998

8 중국 베이징 1961

9 방글라데시 다카 1957

10 일본 오사카 1928

11 미국 뉴욕-뉴어크 1881

12 파키스탄 카라치 1540

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496

14 중국 충칭 1483

15 터키 이스탄불 1475

16 인도 콜카타 1468

17 필리핀 마닐라 1348

18 나이지리아 라고스 1346

19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329

20 중국 톈진 1321

21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1317

22 중국 광저우 1263

23
미국 로스앤젤레스-롱비치- 
산타아나

1245

24 러시아 모스크바 1241

25 중국 선전 1190

26 파키스탄 라호르 1173

27 인도 방갈로르 1144

28 프랑스 파리 1090

29 콜롬비아 보고타 1057

3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051

31 인도 첸나이 1045

32 페루 리마 1039

33 태국 방콕 1015

인구 약 3700만 명의 도쿄는 일본 인구의 약 30퍼센트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메가시티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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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편
많은 면에서 도시 갈등에 대한 새로운 초점은 과거로의 
회귀라 볼 수 있다.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시가전 리뷰에 따르면 나폴레옹 전쟁부터 제1
차 세계대전까지 군사 연구는 민간인이 없는 들판에서 
전투를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상 많은 경우, 종종 포위 작전 형태로 
나타나는 시가전도 주요 전쟁 수단이었다. 시가전의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재확인되기 시작했다. 
1944년 1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나치 점령 
유럽 해방을 준비하면서 미국 전쟁부는 첫 공식 시가전 
교리 《기본 야전 교범 31-50: 》 요새화된 위치 공격 및 
도시 내 전투를 발행했다.

다양한 요인 때문에 시가전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그 중에서도 2017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리뷰는 “약한 군대는 도시 인구와 환경 사이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찾고, 혁명전(반란)이 더욱 강조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세계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을 지적했다.

유엔이 "메가트렌드"로 정의한 바와 같이 향후 세계 
인구가 대규모 개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비와 
훈련, 전술과 전략까지 군사 사고의 전 차원이 재구성될 
것이다. 2020년 7월 발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2020년 
국방 전략 업데이트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식량 및 물 
부족, 전염병 등 방식으로 정치적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군 구조 계획은 "군은 지상에 

영구 주둔하고, 복합 지형에서 작전하고, 근접전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현대 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투 장비”의 개발과 
신속한 구현을 조율하기 위해 "시가전 환경 연구실"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군 
구조 계획은 정밀 유도 무기의 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 지역의 3D 모델 구축 시, 지형 정보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위기 가능성
최근 수십 년 동안, 소말리아 모가디슈부터 이라크 
바그다드, 체첸 그로즈니까지 전역에서 군사 개입을 
통해 확보한 교훈이 시가전 계획에 기반이 됐다.

랜드사의 2017년 보고서 《미국 육군을 위한 
시가전 특성의 재정립: 과거에서 배운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은 분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했다.

•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넓은 도시의 작전 
문제를 작은 구역으로 축소"하는 지상군의 역할

• "비군사 출처의 오픈소스 정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보 출처와 수집 방법 등 혁신적인 정보 
형태"의 필요성

• 기존 방법과 작전 규범을 벗어나 "시가전의 
과제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줄이도록 사고할 수 
있는 군 지도자의 가치

2020년 7월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의 2020년 방위 전략 업데이트 
및 전력 구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시가전 환경 
연구실의 설립이 포함됐다.  로이터

원조 기부자, 국제 기구, 군이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들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천천히 진행되던 
갈등이 폭력적인 분쟁으로 폭발할 수 있다"

~ 안토니오 삼파이오, 국제전략연구소의 분쟁, 안보, 개발 연구 펠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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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교육사령부의 후원을 받은 해당 보고서는  
"도시 환경은 지상군에 큰 과제를 안기며 전통적으로는 
가능하면 피하는 환경이었지만, 세계 인구의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시가전을 육군의 미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 당시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그로부터 1년 전에 그 
가능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2016년 미국 육군 협회에서 마크 밀리(Mark 
Milley) 대장은 "미래 전장은 밀집한 도시 지역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대규모 민간인 인구와 결합된 
재래식 역량과 함께 테러리즘과 게릴라전을 결합한, 
포착하기 힘들고 모호한 적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미국 최고위 장교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임명된 밀리 대장은 미래의 전장은 이제껏 
육군이 "설계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었던" 
시골 전장과 멀리 떨어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사의 후속 보고서 《미국 육군과 바그다드 전투: 
학습한 교훈과 여전히 학습해야 할 교훈》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으며 다년간 여러 단계로 진행된 이라크 분쟁에서 "미래 
시간전을 재정립하기 위한 풍부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썼다.

미국 육군이 후원한 2019년 보고서는 군사 기획자와 
지도자가 "시가전과 메가시티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
을 꾸준히 연구하는 것은 물론, 각 도시가 독립적인 
개체이므로 육군이 시가전이 가능한 특정 사례와 교전 
가능성이 있는 적의 유형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권고안을 소개했다.

다양한 과제
세계 메가시티에서 군은 무질서하게 뻗은 빈민가나 
세련된 초고층 건물 등의 밀집 환경 이외에 어떤 것을 
만날 수 있을까? 지상, 고가 도로, 지하의 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과도한 문제를 안길 수도 있다. 
지자체 정부와 민간 당국은 안정성과 지원을 제공할 
수도, 부패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수천만 개의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는 네트워크를 집어삼키고 전장 
통신과 내비게이션을 방해하는 강력한 전자 잡음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국제 안보 센터의 부소장 알렉스 
워드(Alex Ward)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메가시티는 적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카라바루 훈련 중 필리핀군 대원이 
가상의 도시 공격에 참가 중이다.

로버트 데스티니 뎀프시(DESTINY DEMPSEY) 상병/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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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현실은 이렇게 가혹할 것이므로 군은 독특한 
전장에 대비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워드는 군에게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경무기 이외에도 요격하기 힘든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 센서 및 감시 카메라, 3D 
인쇄 및 시각화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메가시티가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륙 능력도 
군의 성공에 필수적일 것이다.

워드는 2015년 기사에서 중대 및 대대 지휘관에게 
도시의 지역 및 문화 역학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모호한 
상황에서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육군 토드 슈미트(Todd Schmidt) 대령에 
따르면 정보 시대에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인지 
영역에서 적을 능가하는 전투력도 필요하다. 슈미트 
대령은 웨스트포인트 현대전연구소의 2020년 4
월 논문에서 "적보다 빠르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해독하고,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역량을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로봇, 인공 지능, 가상 또는 증강 현실 등의 첨단 
기술 역량과 내외부에서 확보한 데이터에서 유도한 
지식을 적보다 빨리 전파하는 능력과 융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프라카시 카토치(Prakash Katoch) 전 인도 육군 
특수부대 중장은 2018년 11월 인디안 디펜스 리뷰 
저널의 웹사이트에 발표한 기사 "도시 내 전투"에서 테러 
단체, 조직 범죄단, 반군 운동 등 나쁜 행위자가 "시가전에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재래식 
군대는 급조폭발물로 무장하고 민간인에 섞여 포획을 
피하는 비재래식 적과 싸워야 한다.

카토치는 도시화와 안보 사이에 점차 증가하는 복합 
사안을 반영하여, 유럽과 중동 및 전 세계의 군이 고층 
아파트, 상점 및 시장, 학교, 기타 공공 건물을 모방한 
인조 훈련 환경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가전 시설 
중 일부는 대형 레고와 유사하게 즉시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시스템으로 건설되어 있다.

미국 해병대전투발전사령부의 1997년 보고서 《도시 
지형에서 미래 군사 작전 개념》에 따르면 금융, 거버넌스, 
산업, 통신, 교통 중심지로서 도시가 "무게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의 시가전 계획은 더욱 복잡해진다. 군은 
다양한 지역에서 전투, 평화 유지 기능, 인도주의적 지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사 개념은 "3블록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지도 거의 4반세기가 
지났지만 시가전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여전히 
힘든 과제다. Military.com은 2019년 미국 해병대 
전투연구소가 시가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년간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방위 산업체와 연구소로부터 

무기 기술 및 기타 시스템 개발용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행동의 단서
2017년 말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대원 수십 명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온 연구원, 과학자, 기술자 수십 명과 팀을 이루어 첫 
시가전 환경 전략 챌린지를 개최했다. 5개국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10일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의 빈 병원에서 시가전 
시나리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경계 구역에 통합된 공중 및 지상 센서와 
오버헤드 감시 시스템 등의 차세대 기술을 테스트하여, 
적이 탄 차량과 구조물을 확인하고, 건물 내부와 주변 
움직임을 감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기술부 인적 
영역 분석팀 팀장 저스틴 피독(Justin Fidock) 박사는 
훈련에 대한 2018년 팟캐스트에서 "최전선 군인들에게 
적시에 고급 정보를 생성하는 유용한 기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군인들은 시가전 환경에서 거리나 실내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상대하게 될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1회 이벤트 개최 후 2년 뒤, 연례 시가전 환경 전략 
챌린지는 850만 명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메가시티 
뉴욕으로 장소를 옮겼다. 5개 회원국에서 150여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뉴욕을 방문하여 2주 동안 신기술을 
테스트했다.

미국 육군 웹사이트에 게재된 시가전 환경 전략 챌린지에 
대한 2019년 11월 기사는 로어 맨해튼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가득한 시가전 환경 역할을 하여 "고층 
건물, 길고 좁고, 때로 어두운 지하철 통로, 옥상, 거대한 
내부 공간으로 이루어진 도시 협곡"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40개 테스트 프로젝트는 분석, 병력 보호, 정찰 및 
감시, 지휘 및 통제, 무인 항공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한 실험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군인이 손과 몸 움직임으로 
조종하여 공간을 이동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했다. 증강 현실을 통해 조종자는 로봇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연구 및 기술용 국방 연구 및 엔지니어링 
이사 매리 J 밀러(Mary J. Miller)는 2019년 기사에서  
"시가전 환경 전략 챌린지의 중요한 목표는 시가전 과제의 
특성에 대해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작전 개념을 
지원하는 기술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밀러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시가전에서 대원의 위험을 줄이면서 임무 성공을 높이는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o



불확실성의 시대

포럼 스태프

급속히 노령화하는 인도 태평양이 
직면한 거버넌스 및 안보 과제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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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율 감소와 보건 의료 개선으로 인해 
글로벌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 복지 
프로그램을 압박하고, 경제 성장 둔화와 
안보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노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인도 태평양이다. 이곳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퍼센트를 차지하며 백분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20세부터 64세까지 인구 한 명당 65
세 이상의 노인을 한 명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약 3520만 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노동 인구과 병력 자원의 
감소로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군이 병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1억 7600만 명, 즉 인구의 
약 1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진출을 
확대하고, 이웃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주를 
군사화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비행장과 무기를 
설치했다. 향후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연금 파산을 
직면하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테네시주 멤피스 로즈대학교 스탠리 J 버크만 
국제학 교수 겸 워싱턴 DC 윌슨센터 환경 변화 및 
안보 프로그램 글로벌 펠로우 제니퍼 시우바(Jennifer 
Sciubba) 박사는 "인지된 위협이 충분히 높다면 노령화 
국가도 기꺼이 국방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우바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태평양의 
노령화 양상은 비용이 많이 듦에도 국방 지출 욕구를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리더들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 자원과 영토를 보호하는 
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도 태평양은 
여러 강국이 심각한 인구 노령화를 겪고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일본은 중위 연령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국가다”고 말했다.

호황의 종말 
유엔 경제사회국의 2019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전 세계 인구는 7억 300만 명이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해당 연령대 인구는 2억 61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이어 유럽과 북미가 뒤따르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있는 이들 아시아 지역의 노인 인구가 2050년까지 5
억 7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 
인구 증가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기록한 최대폭의 인구 
감소와 맞물려 급격히 심화되는 도전의 장을 열 것이다.

• 노동 인구 감소: 중국 사회과학원의 정부 연구원은 
중국 인구가 2029년에 1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50년까지 13억 6000만 명까지 "멈출 수 없이" 
감소하며 노동 인구가 2억 명으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의 2019년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인구의 꾸준한 노령화 현상과 맞물린 
경우, 장기 인구 감소는 매우 부정적인 사회 경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금 고갈: 사회과학원의 2019년 4월보고서는 중국의 
국민연금이 2035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미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16
년 연금 지급액은 6400억 위안(미화 900억 달러)로 5
년 전보다 140퍼센트 증가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의 2019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2050년까지 연간 60조 위안으로 상승하며 
정부 총 지출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연금과 보건 의료에 대한 약속을 
줄였음에도 이러한 예산 부담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민 9억 명, 즉 인구의 약 3분의 2가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불안의 징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2019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연금 제도의 재정 불안정은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이크로 블로그 사이트 
웨이보에서 한 젊은 중국 기술 노동자는 장시간 

출

베이징 외곽에서 노인들이 무용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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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은퇴 후 연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일주일 중 6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까지 일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기금이 부족한 연금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현재 청년들이 은퇴하기 전까지 
죽도록 일을 시켜 부려먹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예비역 군인들도 입을 
열고 있다. 중국군이 병력을 축소하고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퇴역 군인들이 일자리, 보건 의료, 기타 혜택 부족에 
대해 가두시위를 벌였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불만을 
강력히 탄압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19년 4월 중국 
법원은 전직 군인 수백 명이 참여한 2018년 시위와 
관련하여 47명에게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야망과 현실의 만남 
멀리서 보면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및 군비 지출 
캠페인에는 신흥 강대국의 덫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국내에 대한 지배력을 재확인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강화했다. 중국이 국경에서 인도와 충돌하고, 
남중국해 사주를 군사화하고,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총통 선거 중 타이완을 압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중국은 신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철도, 
공항, 항만,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미화 1조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에 
착수했다.

인구 학자와 사회 과학자들은 중국의 인구 및 경제 
성장이 둔화될 때 중국 정부가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학자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독립 연구소 부학자 겸 
시드니대학교 조교수 살바토레 바보네스(Salvatore Babones)
는 "중국의 미래 파워 예측은 14억 인구에 일인당 경제 
성장율을 곱한 것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바보네스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예측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으로 가는 길에 멈춰버린, 또 
다른 중간 소득 국가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린 폴리시 잡지의 2020년 7월 기사에서 바보네스는 
임박한 금융 미래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초 두 자릿수에서 2019년의 6.1퍼센트로 
둔화됐다. 현실은 아마도 더 나쁠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이 지금까지 매년 GDP 성장률을 약 1.7
퍼센트 포인트 과대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바보네스는 중국의 세수 성장률이 2016년 6.2퍼센트, 
2017년 7.4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불과 3.8
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9년 지출은  
8.1퍼센트 증가했다. 바보네스는 포럼에게 "2010년대 
내내, 중국은 내일이 없다는 듯이 돈을 쓰며,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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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출과 부패의 바퀴에 기름칠을 해줄 약간의 
자금을 부담하기에 충분한 경제 성장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며 “하지만 이제 세수가 흔들리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예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전함 건조를 취소하고, 국제 
파트너에 중국이 후원하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우방국을 돈으로 
매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방국이 중국을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문제 
인도 영자 신문 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가 2020년 8
월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별경제지구, 방글라데시 남부 파이라 발전소를 비롯한 
중국의 대표적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체되고 있다.

군제 문제 분석가 시에드 알리(Syed Ali)는 "코로나19로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고 중국 노동자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되기 전부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많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아프리카 국가는 코로나
19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구제 및 채무 면제 
용으로 이미 미화 100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썼다.

봉쇄가 해제되면 인프라 프로젝트는 분명히 재개될 
것이다. 하지만 인구 변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국이 "신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영향을 완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는 데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알리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폐기되지는 않겠지만 "연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자녀 정책의 유산 
중국이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을 실행하기 전부터, 중국의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정부가 
인구 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중국의 인구 성장은 확실히 
제한되었다. 한 자녀 정책은 1979년에 도입되어 2015년이 
되서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지방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피임 기구 사용과 낙태 및 불임 시술을 강제했다.

중국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도 태평양 이웃국가들은 중국이 초강대국 지위에 
오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 DC 전략 및 예산 평가 연구소의 
비상주 시니어 펠로우 겸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전략 
포럼의 CEO 로스 배비지(Ross Babbage)는 "중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데는 서방 동맹국의 그 
어떠한 조치보다 중국 정권의 자만과 무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의 2020
년 8월자 기사에서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우방국이 거의 

없고, 믿을 수 있는 동맹국도 없다. 다만 중국의 야망을 
막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인도 태평양 국가만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노령화된다고 해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우바 박사는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의 핵심 노동 인구
(20 ~ 64세)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이들 국가 또한 비슷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령화 때문에 갑자기 이들 나라가 
전력을 투사하거나 국경을 확보할 목표가 사라질 거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은 좋은 사례다. 더 란셋 의학 저널 2020년 7

월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구는 유엔이 
2019년 예측한 것보다 10년 빠른 2044년에 1억 7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영해에서 석유를 
탐사하고, 남중국해 섬을 군사화하는 것 때문에 베트남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2020년 미화 55억 
달러에서 2024년 미화 79억 달러로 늘려 전투기 및 다목적 
항공기, 장갑차, 함정, 해양 초계기, 감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권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배비지는 "중국 공산당이 난관을 
타개할 수도, 개혁을 이행할 수도, 실패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가 
경계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국제적 모험을 일으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정권 안보를 강화하는" 네 번째 
가능성이다.  o

2020년 6월 베이징 거리에서 한 노인이 여성이 탄 휠체어를 밀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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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를 잇기 위해 신부를 절실히 구하는 
남성들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 최대 국가의 심각한 성별 
격차가 인도 태평양 전역의 안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많은 남성들이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아내를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녀 간의 격차는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부터 
급여 불평등 및 성범죄까지 다양한 사회 범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 14억 명의 중국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3400만 명 더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 등 국가의 인구 통제와 남아 선호 문화의 
결과로, 국내 및 이웃국가에서 여성 및 소녀의 
인신매매가 늘어났다고 말한다. 

비영리 휴먼라이츠워치는 2019년 3월 보고서에서 
버마에서 중국으로 팔려가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버마의 카친주와 북부 샨주에서는 오랜 분쟁으로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이러한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취약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일자리와 중국까지의 교통 수단을 제안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업자들은 아들의 신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국 가족에게 미화 3000 ~ 1만 
3000달러를 받고 여성을 판매한다"며 “일단 여성과 
소녀를 사오면 빨리 임신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방에 가두어 강간을 반복한다"고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출산 후 도망치지만 
아이를 두고 떠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부터 북한, 베트남, 
중국까지 유사한 인신매매 패턴이 있다고 폭로했다. 
유엔은 2026년까지 중국 내 15~29세 연령대의 
성비가 남성 3명당 여성 1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먹잇감이 되는 전쟁 피해 지역
휴먼라이츠워치는 《아이를 낳으면 놓아주겠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버마의 절망적인 풍경을 그려냈다. 
버마 정부군과 카친 독립기구 사이의 싸움은 1948년 
버마의 독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17년 
간의 휴전이 끝나자 적대감이 높아졌고, 10만 명의 
카친족과 기타 소수 민족이 난민이 됐다.

이 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버마가 카친 독립기구가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난은 가중됐다. 중국에 팔려간 여성과 소녀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버마 인권위원회는 
이민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7년에 226명의 여성이 

여성
포럼 스태프 | 사진: AFP/GETTY IMAGES

인신매매 및 학대와 연계된 중국의 성별 격차

인도 태평양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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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티 딘(Vu Thi Dinh)
이 아동 신부로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딸과 친구의 사진을 들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사라진 후 몇 주 동안 
험준한 베트남 국경과 
인근 중국에서 아이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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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팔려갔다고 발표했다. 버마 사회복지부는 매년 
중국에서 귀국한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100 ~ 20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에 따르면,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피해 여성 및 소녀를 끝까지 찾지 못하는 
예도 많은 데다, 탈출에 성공한 많은 피해자들이 함구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지역 내 취약국
여성이 위험한 위치에 처한 나라는 버마만이 아니다. 
캄보디아, 북한, 파키스탄, 베트남도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AP 통신의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2018년부터  
629명의 소녀가 중국 남성에게 아내로 팔려갔다. 

2020년 5월, 캄보디아 내무부는 중국에 신부로 팔려간  
111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2019년 본국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종종 속아서 꼬임에 넘어간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여성들은 처음에는 고소득 직업을 
약속받지만 결국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다른 취약 지역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긴 산악 
국경 지대다. 채널뉴스아시아의 2019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지형 덕분에 업자들은 마을에서 베트남 소녀를 
쉽게 납치하여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 하노이 소재 
자선 단체 블루 드래곤 어린이 재단의 설립자 마이클 
브로소스키(Michael Brosowski)는 채널뉴스아시와의 
인터뷰에서 "인신매매에는 많은 돈이 걸려있다. 소녀를 
팔면 수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공안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과 소녀를 중심으로 3000여 명의 베트남 국민이 
인신매매됐다. 채널뉴스아시아는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 박하 지역 출신의 한 소녀는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속임수에 넘어가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에 팔렸다고 말했다. 소녀는 "나도 모르는 
지역에 도착하여 한자를 볼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그때서야 내가 인신매매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서웠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는 아내가 없는 남성에 낙인을 찍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부분적으로 촉진한 이 끔찍한 패턴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테네시주 멤피스 
로즈대학교 스탠리 J 버크만 국제학 교수 제니퍼 시우바
(Jennifer Sciubba)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크기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태도도 변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시우바 박사는 "남성은 반드시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여성이 부족하면 국내 불안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할 때, 문화를 과도하게 고정적으로 
본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지적이 타당한다고 본다. 규범은 
변하기 때문이다"라며 “중국에서 가족 크기에 대한 규범이 
바뀐 것처럼 앞으로 결혼의 의미도 바뀔 수 있다. 중국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의 산악지대에 사는 라우 티 마이 
(Lau Thi My)는 일자리를 약속한 인신매매업자에게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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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가족 크기가 불과 수십 년 만에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전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종된 소녀
특정 기간에 대한 출생 시 성비를 이용하여 성별 선택을 
측정할 수 있다. 유엔 보고서는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02 ~ 106명이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 130명까지 
비정상적 성비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문화적인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특히 중국의 남녀 
성비에는 장기간 동안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유엔 보고서는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결혼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인신매매와 아동 결혼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시우바 박사는 이러한 결혼 압박이 여성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사회 구조의 증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명백히 저평가 받으므로, 가족들은 아들 
선호를 바탕으로 기꺼이 여성 태아를 낙태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악화
중국 및 문제 지역의 성별 격차와 관련된 부작용은 
인신매매가 다가 아니다. 직장에서 일반적인 성차별로 
원래도 위태로웠던 여성의 입지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더욱 심각해졌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불이익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병과 외출 제한 명령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직종에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들 중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가야 했다. 블룸버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산제이 마투르(Sanjay Mathur)
가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성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고용 및 복지 지표에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책임 및 예방
여성을 상대로 한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인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는 20년 동안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행하여 이 문제에 대한 글로벌 평가를 제공하고 관련 
국가에 책임을 묻고 있다.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 서문에서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는 인신매매업자들이 2500여만 명의 "기본 자유권을 
부정하고 착취자를 위해 노예처럼 강제 노동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정부가 인신매매업자를 
기소하고, 외상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특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인신매매실을 설립하고 연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따라 
국가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0년 보고서에서 
버마, 북한, 파푸아뉴기니, 중국은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 
등재됐다. 이 등급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처럼 전쟁 
중인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최하위 등급의 국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비인도적 원조와 해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중국이 인신매매업자를 기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지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강제 노동의 양식을 막지 
않고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100만 명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기타 무슬림을 집단 억류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비판했다.

인도는 2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는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인도 비하르의 
정부 지원 보호소에서 거물 인신매매업자를 기소한 것을 
칭찬했다. 이 사건으로 주 공무원 3명을 포함한 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종신형을 받은 12명 중에는 영향력 
있는 전 의원도 한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인도 태평양의 성공 사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 미국이 1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신매매 범죄 집단과 싸우는 미국 관계자들은 
파트너를 도와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폭력을 막는 
데 헌신하고 있다.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존 코튼 
리치먼드(John Cotton Richmond) 미국 특사는 "취약 
계층이 더 취약해짐에 따라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모든 인신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여전히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o

파키스탄 소녀들에게 중국에서 매춘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2019년 
5월 파키스탄 법정에 도착한 중국인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얼굴을 가리고 있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디아스포라

중국 공산당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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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이 재외동포 중국인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 인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독재 통치를 재외 동포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누구를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영향력 작전의 합법적인 대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재외동포 
중국인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치가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종종 이용된다. 반면,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사람은 위협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납치될 위험이 있다. 중국의 역외 활동은 다른 나라 내정에 
중국의 영향력 행사, 중국계 외국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 
국제법상 국적 원칙 훼손 등의 다양한 안보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중국의 재외 동포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 혈통의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발전과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출범한 이른바 중국의 위대한 부활에 
재외동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 주석은 중국을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재외동포를 동원하여 정책을 
지지하거나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위협하자, 
해외 정부들은 공개적으로 비난에 나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외동포 중국인 모두가 부활 프로젝트에 
자신을 동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기꺼이 응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재외동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은 때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역외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예로 태국에서 스웨덴 국적의 귀민하이
(Gui Minhai)와 홍콩에서 귀의 동료인 영국인 이보(Lee 
Bo)를 납치한 것, 위구르 및 티베트 망명자를 위협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 야망과 역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외동포 중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 국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관점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더 이상 중국 국민으로 

최

중국의 역외 독재 통치
오스카 알멘(OSCAR ALMEN) 박사/스웨덴 국방연구원

중국 당국에 의해 수개월 동안 억류됐음을 밝힌 홍콩의 서점 주인 람윙기(Lam 
Wing-kee)가 2016년 6월 자신의 서점 앞에 서있다. 그의 뒤에 있는 플래카드는 
중국어로 “석방”이라 쓰여있고 스웨덴 국적자 귀민하이(왼쪽)를 포함하여 
억류된 다른 출판업자의 이름과 사진이 담겨있다.  AP 통신



26 IPD FORUMFORUM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중국인에 대해 
말할 때 민족과 인종, 혈통과 유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국 유산을 가진 모든 
외국인은 가족이 중국을 떠난 지 몇 세대가 지났든,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중국 민족에 포함될 수 있다. 2014년 
제7차 재외동포 중국인 우호 협회 회의에서 시 주석은 "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재외동포 중국인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 가족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세대가 바뀌었지만 
재외동포 중국인은 중국 민족의 위대한 전통을 지키고, 
조국, 선조의 고향 또는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는 중국 
민족의 피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법에 명시된 해외 거주  
중국인(화교)와 중국계 외국인(화런)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재외동포 중국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선조의 조국에 충성할 것을 기대한다.

다른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당에 
대한 반대 여지를 거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방침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관점을 탄압한다. 이러한 
불관용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 전 세계 많은 
재외동포 중국인에게까지 확대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지지는 당에 대한 지지와 같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민족주의와 독재 체제가 결합된 것이 중국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재외동포 중국인의 
규모, 재외동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의 조직 수준을 고려하면, 중국은 특별하다.

시 주석 아래 재외동포 중국인과의 관계 
시 주석의 집권 아래 중국은 더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재외동포 중국인이 
중국 민족의 부활 과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선언했다. 
통일전선부가 주도하는 해외 중국 업무는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중국인을 동원하는 노력을 
강화했다. 

중국 공산당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재외동포 
중국인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치가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종종 
이용된다. 중국 공산당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인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 중국인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대사는 중국인 
지역 사회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내정에 간섭했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다. 2018
년 총선에서 중국 대사는 말레이시아 중국인 협회 
회장이었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반해 중국 공산당이 반대 인사로 보는 
재외동포 중국인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국적자 귀민하이는 중국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저지른 역외 활동의 예다. 중국 정치 지도자를 비판한 
책을 발행한 홍콩 회사를 소유한 사업가 귀는 2015년 
태국에서 체포됐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중국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강제 자백했다. 2020년 2월, 중국 
법원은 외국 정부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귀에게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전, 중국 당국은 
그의 중국 국적이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그는 더 이상 스웨덴 국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중국은 케냐, 캄보디아, 스페인 등 국가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타이완 국민의 송환을 요청했다. 
이 사례는 해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타이완 국민을 
타이완으로 인도하는 이전 관행을 깬 것이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역외 납치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안보의 부작용 
재외동포 중국인에 대한 역외 활동은 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재외동포 중국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와 정책 입안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외동포 중국인 중 일부는 정책 입안자이고 중요한 
정책 입안자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한 사람도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해가 거주국의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 그러한 정책 입안자가 거주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영향력 작전 대상으로 재외동포 

2019년 7월,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중국 태생으로는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글래디스 리우(Gladys Liu)가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해외 영향력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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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주 국가는 중국계 
국민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감시와 위협 같은 강압을 
받지 않게 보장할 수 없다. 중국계 국민은 같은 국가의 
다른 국민처럼 거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도 
중국계 외국인을 처벌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셋째, 중국계 국민은 사회 내 반중국 정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재외동포 중국인에 대한 
영향력 정책으로 인해, 각각의 공산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국에서 그들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다. 반중국 정서와 인종 차별은 재외동포 중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부정적인 사회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최근 역사는 이것이 치명적인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국제법을 위반한 중국 정부의 역외 활동은 
중국에 국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법적 시민권에 바탕한 국적 
원칙에 민족과 유산이 앞선다면 중국의 역외 활동은 
국제법을 침해할 수 있다.

다섯째, 2015년 12월 중국 경찰이 홍콩에서 영국 
국적의 도서 판매업자 이보를 납치하고 제3국에서 

타이완 국민을 인도받은 것은 중국이 홍콩과 타이완의 
사법적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동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과 타이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대응 방법 
국제 사회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중국인을 대표한다는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재외동포 중국인을 이용하고 
압박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이 중국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통일전선부의 해외 활동을 포함하여 중국 공산당의 
재외동포 중국인과 관계를 신중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완료한 후, 중국 공산당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대다수 재외동포 중국인에 대한 의심이 
악화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웨덴처럼 중국의 역외 활동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역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회원국 사이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o

본 기사는 스웨덴 국방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보고서 원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foi.se/rapportsammanfattning?reportNo=FOI-R--4933--SE

2019년 6월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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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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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태평양의 급속한 경제 및 인구 
성장이 계속되면서 지구상 어느 곳보다 
빠르게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수요가 6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수십 년 내에 에너지 
안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도 태평양 국가는 나날이 커지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 가격 변동 및 시장 
불안정으로부터 경제를 지키고, 수입 에너지 의존성을 
줄이려 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2017년 
보고서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에너지 접근성이 
부족한 4억 2000만 인구와 전통적인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조리하고 난방하는 21억 인구에게 에너지 
접근성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저탄소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과 
에너지 조합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대기 오염을 중심으로 환경 영향을 줄이고, 모두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러 에너지 관련 과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 
생산, 전송, 소비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며 “많은 
국가의 에너지 부문이 서서히 변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 태평양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하게 부상한 것을 
고려하면, 이 지역은 화석 연료에의 의존을 끝내고 모든 
주민에게 적절한 에너지 자원을 보장하는 솔루션으로 
널리 알려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정책 네트워크인 REN21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 발행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재생 
에너지 상태 보고서》에서 "전력, 난방, 냉방, 운송 
분야의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에 
다각적인 재생 에너지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는 에너지 
공급 다변화, 에너지 접근성 강화, 대기 오염 및 빈곤 
완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재생 에너지 자원은 누구나 현대적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태양, 풍력, 수력 발전 
기술은 물론 바이오매스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내연 
발전소는 원거리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7억 5000여만 
인구가 여전히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추정한다.

2020년 7월, 국제에너지 기구 청정 에너지 전환 
정상 회의에서 아시아개발은행 회장 아사카와 
마사추구(Asakawa Mastsugu)는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에 투자를 늘려 고품질 
장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대기 오염과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사카와 회장은  
“에너지 저장소를 갖춘 재생 에너지는 연료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사고 후 
신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가 
에너지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고 해도 신속하게 회복이 

재생 에너지가 
지역에 에너지 안보 

리더가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투발루 푸나푸티에 태양력 패널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투발루는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100퍼센트 전력 생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ETTY IMAGES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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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특히 재생 에너지는 농촌 지역의 보건 시설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력 기반 
콜드 체인은 백신 공급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동향 및 목표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2020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인도 태평양은 
이미 유럽과 미국을 앞지르며 2019년 전 세계 신규 
재생 에너지의 5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태양광 발전,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재생 에너지 역량을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이 신규 풍력 발전 부문을 선도하는 가운데 
2019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베트남은 최대 
신규 태양 발전 용량을 보유했다. 보고서는 같은 
해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 섬 국가를 

아우르는 지역은 하위 지역이 전 세계 용량에처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재생에너지 비중은  
18.4퍼센트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고 전했다. 

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은 2018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의  
52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블룸버그 새 에너지 
금융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 투자 부문에서 
지역을 주도하며 세계 전체 투자 중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같은 해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도 
상위 10위에 올랐다. 주요 투자국 중 많은 나라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일례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 
오스트레일리아는 대규모 수소 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미화 
1억 91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 및 배기 가스 감축 장관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는 "킬로그램당  
2호주달러(미화 1.47달러) 미만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는 국내 에너지 믹스에서 가격을 
낮추면서도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2018년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수소 생산 평균 비용이 6호주달러(미화 
4.42달러)라고 보도했다. 인피니트 블루 에너지는 
2022년 말 첫 번째 생산을 목표로, 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매일 25톤의 녹색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본사에서 북쪽으로  
320킬로미터 지점에 미화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19년 말 인도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레와 카르길 
지구에 미화 60억 달러 상당의 태양력 프로젝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히말라야 지역은 
태양력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도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장관 R K 싱(R K Singh)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신재생 에너지부는 레와 카그릴 지구에 배터리 저장 
용량 42MWh, 총 용량 약 14MW의 태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7월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다바드에 본사를 둔 인도의 
아다니 그룹은 2025년까지는 세계 최대 태양력 발전 
기업이, 2030년까지는 최대 재생 에너지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최초의 100퍼센트 재생 
가능한 도시도 순조롭게 건설 중에 있다. 구자라트주의 
디우섬 동쪽 끝에 위치한 디우는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총리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2016년에 낮 동안 100퍼센트 재생 에너지로 
가동하는 인도의 첫 번째 도시가 됐다. REN21 
보고서는 42제곱킬로미터에 5만 2000여명 인구가 거주 
중인 디우에 9MW 태양력 파크를 조성하고, 정부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주택 지붕에 
태양광 유닛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2020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인도 태평양은 이미 유럽과 미국을 앞지르며 세계 신규 재생 

에너지의 5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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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국가의 최종 에너지 소비 총량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 

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국가의 기술별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 
2000년 및 2008-2018년

참고: 수치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재생 에너지 데이터와 관련 정의를 사용하여 계산했다. 여기에서는 재생 에너지에 기존 바이오매스가 포함된다.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에너지기구, 《세계 에너지 균형》 2018년, https://www.iea.org/statistics, 유엔 통계국에서 참조한 피지 및 통가, 《SDG 에너지 균형 추적》 2018년, https://unstats.un.org/unsd/energy/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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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태양 에너지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2017년에 일본은 재생 에너지 발전을 현재 
생산량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 중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4퍼센트까지 
높이는 법안을 도입했다. 파워 테크놀로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100대 수상 태양력 발전소 중 약 
4분의 3을 운영하고 있다. 야마쿠라 댐에 있는 일본 
최대 수상 태양력 발전소는 면적이 18헥타르에 이르며 
매년 약 5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다른 많은 인도 태평양 국가도 야심찬 재생 에너지 
목표를 수립했으며 일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을 
착실히 가고 있다. 일례로 2019년, 뉴질랜드는 2035
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전력의 100퍼센트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양수 
발전소 건설 계획도 갖고 있는 뉴질랜드는 기존 수력 
및 지열 발전을 통해 이미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다. 
뉴질랜드 에너지 자원부 장관 메건 우즈(Megan 
Woods) 박사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야심차면서도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다섯 차례 연례 
평가를 통해 경제성, 지속 가능성, 안보라는 3대 
에너지 딜레마를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공 사례
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 
전환 성공 사례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곳의 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각각 
45.7퍼센트와 42퍼센트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 총량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국가에 버마(68퍼센트), 스리랑카 
(51.3퍼센트), 필리핀(47.5퍼센트), 인도네시아
(47퍼센트)가 있다며, 이들 국가의 수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이러한 결과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스마트 청정" 수도 건설을 구상 중이다. 2019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과잉을 관리하기 위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의 이스트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미화 
33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 때문에 계획을 연기했다. 새 수도용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재생 에너지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필리핀 에너지부는 많은 
섬에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 
네트워크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발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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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N21 보고서가 선정한 인도 태평양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대표적인 

조직과 프로그램으로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에너지 실무그룹,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에너지 센터,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프로그램, 아세안 에너지 센터, 

태평양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센터가 있다.

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에너지 센터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에너지 센터는 에너지 과제를 

개발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2006년에 설립됐다. 이 플랫폼은 

담당자, 전문가, 학계, 환경 전문가, 비정부 기구를 통해 

수력 발전, 기타 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에너지 센터는 

기술 이전, 에너지 무역, 에너지 보존, 효율 개선을 

촉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회원국이 직면한 에너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미국 국제개발처

2000년, 미국 국제개발처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포괄하는 

에너지 통합을 위한 남아시아 지역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첫 세 단계에서는 국경 간 에너지 무역, 에너지 

시장 형성, 청정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으며 최근에는 주로 

지역 시장 통합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아세안 에너지 센터는 아세안 회원국 내 에너지 전략 

통합을 가속하기 위해 정부 간 조직으로 1999년 

설립됐다. 센터는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하여, 지역의 

에너지 정책과 프로그램이 각각의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 

서비스 부문의 다양한 수요 부하까지 전기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그리드 신뢰성을 개선한다. 
REN21 보고서에 따르면 500여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필리핀 최대 전력 업체 메랄코는 고객을 
위해 첨단 스마트 그리드 플랫폼을 통합하여, 그 
첫 번째 서비스 중 하나로 선불 스마트 계량을 
선보이며 전기 소비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 국가도 인도 태평양에서 
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부문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인프라 
개발 공사로 알려진 국내 태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인구의 12퍼센트 이상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1997년 
인프라 개발 공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미화 7억 
달러가 투자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420만 개의 
태양력 홈 시스템을 설치하여 2019년 중순까지 
180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인프라 개발 
공사는 태양력 관개 펌프 1000개, 미니 그리드 13개, 
조리용 스토브 100만 개, 바이오가스 발전소 4만 
6000개를 설치하여 20여만 명에게 친환경 조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인프라 개발 
공사는 2030년까지 방글라데시의 전통적인 조리용 
스토브를 모두 교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태양력 및 
조리 시스템 설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과제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인 관행을 채택하기 
위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REN21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선도하고 있지만, 지역의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배치하는 속도는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세계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 중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미국 등의 6개국이 
위치해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의 인구 증가 대부분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오염 도시에 
속하는 중국의 56개 도시와 인도의 17개 도시 등 총 
93개 도시가 이 지역에 위치한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 완화 목표와 온실 가스 감축 
속도 사이에도 커다란 격차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재래식 화석 연료 소비가 
여전히 재생 에너지 배치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 재생 에너지가 이 지역의 전체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인근 풍력 발전소에서 터빈이 돌고 있다. 로이터

인도 태평양의 
에너지 협력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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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퍼센트 
미만이라고 추정한다.

대부분의 인도 태평양 국가는 에너지를 자급하지 
못하지만, REN21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 예외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9위 석탄 
수출국인 몽골이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인도 
태평양 국가는 에너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입한다. 

더불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규모와 재생 
에너지 잠재력 면에서 선두를 다투는 나라들의 
최종 에너지 소비 총량 중 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중 인도와 중국이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6년 최종 에너지 소비 총량 대비 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인도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이고 
중국의 경우 20퍼센트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데 기타 
장애물로 자금 조달, 재생 에너지에 대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정부 지원으로 전환,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와 기후 변화 제약, 도시화 증가에 
대응한 산업 역학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려면 2040년까지 
수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2020년 6월 
아시아 EDGE(에너지를 통한 개발 및 성장 강화) 
워크숍에서 프랜시스 R 파논(Francis R. Fannon) 
미국 에너지 자원국 보좌관은 "국가들이 성장하는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지역 전반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며 “이는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 아세안 에너지 협력 

실행 계획 2016-2025년에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개 시범 도시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부문과의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외부 

파트너로부터 자금을 확보한다.

메콩 하위 지역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메콩 

하위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메콩강을 따라 가용한 

수력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과 기타 후원자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교통 통로를 국제 경제 통로로 전환하여 

연결성을 높이고, 사람과 상품의 효율적인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고 시장, 생산 프로세스, 가치 사슬을 통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통 사회 및 환경 우려를 처리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평양 섬 국가
태평양 공동체 사무국

사무국은 태평양 내 분야 간 지역 개발 협력을 위한 주요 

플랫폼이며 태평양 지역 기구 협의회의 창립 조직이다. 

사무국의 지리 자원 및 에너지 프로그램은 태평양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에너지 네트워크 및 에너지 사용의 탄소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거버넌스, 기술 평가, 역량 

개발에 주력한다. 사무국은 통가 정부와 함께 태평양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센터를 운영 중이다.

태평양 전력 협회

이 정부간 기관은 기술 교육, 정보 교환, 고급 관리 및 공학 

전문성 공유, 기타 활동에서 태평양 섬 전력 기관의 협력을 

촉진한다.

남태평양대학교

12개 회원국이 소유한 남태평양대학교는 태평양 지역에 고등 

교육과 지속 가능성 연구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아시아 및 태평양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 REN21, 2019년 

“지역 협력을 강화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이의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천연 자원 보존, 농업 

생산, 식량 안보 면에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다.”

 −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의 2020년 4월 남아시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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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진의 한 석탄 가공 공장에서 연기와 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중국은 매년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태운다. 세계에서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다.  AP 통신

태국 펫차부리주의 태양력 발전소에서 작업자가 패널을 점검하고 있다. 
로이터

2018년, 미화 1억 4000만 달러의 초기 투자로 
출범한 아시아 EDGE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에너지 안보, 다각화, 접근, 무역을 지원하고 있다. 
파논 보좌관은 아시아 EDGE를 통해 인도가 2019
년 10월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와 협력하여 
유연한 자원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는 민간 자본을 모집하고, 안보 필요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기회를 개선하는 등 부문에서 인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노력
REN21 보고서는 청정 에너지 관행과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는 데 지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동남아시아 메콩 지역에서는 국경 간 전력 
거래가 특히 유익한 것으로 입증됐다. 또한 일본, 미국 
국무부, 미국 국제개발처는 아시아 EDGE 투자를 

통해 일본 미국 메콩 전략 파트너십을 만들고, 국경 간 
전송선 건설 분야의 미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전기 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는 남아시아에 대한 2020년 
4월 보고서에서 "지역 협력을 강화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이의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천연 자원 보존, 농업 생산, 식량 안보 
면에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 자원 
공유, 생산, 무역의 다양한 계층에서 지역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면 국가들이 상호 의존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재생 및 비재생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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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국가가 

파트너십과 기술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독립 55주년을 맞이한 싱가포르는 식민지 전초 
기지에서 고층건물들이 빽빽하게 솟은 세계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 발전했다.

1인당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대국에 
꾸준히 선정되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 제품부터 제약 
및 의료 장비까지 다양한 상품을 수출한다. 
싱가포르 인구는 1965년 이후 3배 증가해  
570만 명에 이른다. 싱가포르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생산성이 우수하며 뛰어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의 특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720제곱킬로미터의 싱가포르 
국토는 대부분 척박하고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

2019년 정부 개발 기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의 이사 기아이나(Kee Ai Na)는  
"싱가포르는 경작지가 제한되어 농업 국가였던 
적이 없다"며 “현재 싱가포르 국민이 소비하는 
채소 중 현지 재배 식품은 8퍼센트에 불과해, 수입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경제 기적을 이룬 자원이 풍부한 싱가포르에도 
국민이 먹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로, 
이는 식량 안보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안정성

구축

2020년 3월 
베트남은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쌀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시장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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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는 코로나19의 끊임없는 
확산으로 봉쇄 기간 중 작물이 시들고 공급망이 멈추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으로 굶주리는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3월 베트남은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쌀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베트남 신문 
브이엔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은 2019년 베트남이 전 세계 
쌀 수출 부문에서 인도와 태국에 이어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시장에 미화 28억 
달러 상당의 쌀 637만 톤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처럼 식량 안보 딜레마에 
직면한 많은 나라는 지역 파트너십과 
유망한 신기술에서 답을 찾고 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글로벌 
식량 안보 프로젝트의 이사 킴벌리 플라워스(Kimberly 
Flowers)는 연구소 에세이에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최대 글로벌 발전 과제 중 
하나는 물과 토지를 적게 사용하고 기후 변화의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관리하면서 농업 생산을 늘려,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와 인구 증가에 부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불안의 씨앗
2020년 7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9000만 명, 즉 세계 인구의 약 9퍼센트가 굶주리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2021년 이 수치가 8억 2000만 명까지 

일본 교토의 산업 
지역에 위치한 이 
수직 농장은 인공 
조명과 제한된 
인간 개입을 통해 
매일 상추 3만 개를 
생산한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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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기아, 식량 불안,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하겠다는 유엔의 목표는 달성이 
불확실해졌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소장 조한 스위넨(Johan Swinnen)
은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유엔 보고서는 과거 몇 
년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아 종식이 아니라 기아를 향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식량 불안은 21세기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오랫동안 시민 불안과 분쟁의 강력한 촉매로 
여겨졌던 식량 불안은 치명적인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도 인구 증가와 대량 인구 이동에 의해 이미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2015년 정보 커뮤니티 평가 《글로벌 
식량 안보》에서 생산 및 운송 차질과 구매력 약화 같은 
요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식량 불안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가정보국은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 안보 감소가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고 지적했다.

식량이 부족하면 굶주린 사람들이 식량을 찾으면서 
국경 내부나 국경을 넘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 사이에 불화와 반감의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에서, 굶주림 때문에 극단주의와 폭력이 싹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악순환으로 이어져 무역을 
방해하고 민간 정부를 무너트려 식량 안보를 더욱 훼손할 
수 있다.

스태빌리티: 국제 안보 및 개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말과 2011년 초의 국제 식량 가격 급등 
직후" 2011년 전 세계 무장 충돌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했다.

플라워스는 2016년 에세이에서 "전 세계에서 식량 
가격 인상과 변동은 도시 폭동, 정부 붕괴, 지역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인도 태평양에서 
역동적인 인구 이동과 성별 격차로 인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글로벌 트렌드 2030: 대안 세계》에서  
"불균형한 청년층을 가진 많은 국가에서 물과 경작지 
같은 천연 자원 부족으로 인해 국내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가 그러하다"고 보고했다.

결실을 맺는 파트너십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2019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에서는 기아 퇴치를 위해 협력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관개, 농업 연구 개발 분야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유엔이 정한 1인당 
기아 임계치 5퍼센트를 달성하려면 연간 농업 투자를 약 
미화 790억 달러까지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실패한다면 그 대가도 엄청날 것이다.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열도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 6700만명 인구의 약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고수확 벼 
품종과 비료 등 조치를 통해 생산을 늘리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자원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연구소는 2019년 보고서의 보완 분석에서 "식량 안보는 



40 IPD FORUMFORUM

국가 발전 우선 순위 중 하나다"라고 지적하며 청년 
및 기업 농부의 참여 촉진부터 위성, 센서, 디지털 
기술 사용을 통한 "정밀 농업"의 도입 확대까지 
다양한 조치를 추천했다.

2000년 초,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일본, 중국, 
한국과 협력하여 아세안 식량 안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에 힘을 
실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수집, 분석, 보급을 
개선하여 조기 경보와 원자재 예측을 제공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회원국이 식량 안보 
위협과 긴급 자원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세안 식량 안보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카사바, 옥수수, 쌀, 콩, 사탕수수 등의 지역 5대 
작물을 중심으로 생산, 도매 가격, 참여 노동력, 
산출량, 작물 달력, 토지 사용 등의 다양한 변수를 
모니터한다.

인도 태평양 내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싸움은 
미국의 자원과 전문성으로 강화됐다. 냉전 시대 
초기부터 미국은 세계 최대 식량 지원국으로서 
국제개발처 평화식량실을 통해 150여 개국 40억 
인구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제개발처는 
2019 회계연도에 식량 기부, 바우처, 현금, 현지 구매 
상품을 포함하여 개발 및 긴급 식량 지원으로 미화 44
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국제개발처의 기근 조기 경보 

시스템 네트워크는 긴급 상황 발생 최대 8개월까지 
전까지의 식량 지원을 예측하여 인도주의적 원조 
대응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미국, 아세안,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의 이러한 
노력이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심고 있다.

덴버대학교 코벨국제학대학원의 컬렌 헨드릭스
(Cullen Hendrix)와 유엔 평화구축지원실의 
헨크얀 브링크만(Henk-Jan Brinkman)은 2013년 
스태빌리티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식량 불안이 
분쟁을 가중시키는 위협이라면 식량 안보를 개선하여 
긴장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농업 개혁
인도 태평양 전역의 논과 밭에서 과학 기술 발전이 현지 
및 지역 식량 안보를 뒷받침하면서 농부들이 파종기부터 
추수기까지 농업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 국제개발처의 피드 더 퓨처 프로그램은 
코넬대학교를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작물 
감염과 독성 농약 사용을 극적으로 줄이는 
병충해에 강한 가지 품종을 방글라데시 
북서부에 소개했다. 이 덕분에 2018년 농부의 
가지 수확량은 42퍼센트, 헥타르당 이익은 미화 
400달러 증가했다.

• 가뭄에 취약한 인도 칼라한디에서 
국제반건조열대작물연구소는 인도 파워 
그리드사와 협력하여, 2020년 중순 기준으로 7개
마을에 32개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하여 빗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물연구소는 토양 
상태 매핑을 통해 악화와 결핍을 찾아내고, 
영양소와 작물 품종으로 대응하여 수확량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 작물연구소는 단백질, 섬유질, 철분, 기타 
영양소가 풍부한 이집트콩의 가뭄 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의 
과학자와도 협력해 게놈 서열 분석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 파푸아뉴기니에서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식량 생산, 가격, 소비를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는 식량 공급 변동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필리핀의 국제 쌀 연구소는 미주 및 유럽의 
과학자 컨소시엄과 손을 잡고 질병에 강한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박테리아 병과 같은 병원체를 
신속히 검출하기 위한 진단 키트도 제작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정부 기관과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딸기와 기타 작물의 
생산, 가격, 소비를 분석하여 지역 사회가 식량 공급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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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2019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연구 개발 투자가 농업 수율 및 생산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식량 가격을 낮추고, 가계 소득을 
높이고, 식량 가용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영양 실조 
아동과 굶주린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늘 바라보기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많은 국민들은 문자 
그대로 고층 건물에 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면적 
기준으로 191위인 싱가포르는 고층 아파트 수천 채를 
건설하여 작은 국토의 사용을 극대화했고, 현재 인구의 
80퍼센트가 이러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는 주택과 같은 방법을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곧 수직 농장을 세운 것이다.

자칭 세계 최초 저탄소 유압식 수직 농장이라는 
스카이 그린스는 싱가포르처럼 "좁은 땅덩어리의 
식량 공급 복원력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2년 상업 활동을 시작했다. 다수의 상을 수상한 
이 민관 합작 기업은 최대 9m 크기의 A형 알루미늄 
프레임에서 양배추, 상추, 시금치, 기타 채소를 
재배한다. 각 프레임에는 수십 개의 회전 선반이 
있어 연중 실내에서 충분한 빛, 물, 영양소를 채소에 
공급할 수 있다.

스카이 그린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력에 의해 물이 
흐르면서 선반이 회전하기 때문에 각 프레임의 전기 
소비량은 전구 1개 정도로 절감된다. 유압 시스템에 
동력을 제공하는 물은 관개에 재활용된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곳곳에 
30여 개 실내 수직 농장이 세워졌는데, 이는 불과 몇 
년만에 5배 증가한 수치다. 인공 지능, 스마트 센서, 
기타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농업 기술 스타트업 
및 다국적 대기업의 투자로 싱가포르의 실내 농업은 
2023년까지 매년 약 20퍼센트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무역 및 금융 분야에서 그랬듯이 차세대 
도시 농업 중심지가 되려 한다. 2020년 9월 싱가포르 
식량청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식품으로 영양 필요의 
30퍼센트를 충족한다는 “30x30” 목표의 일환으로 9개 
첨단 기술 도시 농장에 미화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식량청 청장 림콕타이(Lim Kok Thai)는 성명서에서 
"시급히 현지 생산을 가속하여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혼란 중에 완충제를 
제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업계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식량을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재배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o

인구 570만 명의 싱가포르는 
“30x30”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현지에서 생산된 식량으로 영양 
필요의 30퍼센트를 충족하려 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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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시대를 재정의하고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사고 및 행동 방식에 
과제를 제기했다. 또한 
경제 및 빈곤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사람들의 

국내외 이동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인종, 계급,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지역 사회에 숙련된 인력과 교육을 제공하여 
위기 및 분쟁 전, 중, 후의 계획과 준비, 재건, 복구에 
도움을 주는 국제 인도주의 대응 기관인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 파트너 
조직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틈새 제품은 곧 우리의 대원이다. 대원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존엄과 인정, 관대함을 제공하고, 
공동선을 위한 봉사 정신을 구현한다. 우리는 
초대를 받아 현지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가 발병함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지역 
사회에 추가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 우리에게는 재해 위험 관리 및 

복구, 보건, 보호 등 필요한 기술을 가진 대원이 
있었지만 전 세계 수송로가 폐쇄됨에 따라 파견이 
불가능해졌다. 

전 세계의 보험사가 의료 대피나 긴급 탈출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대원과 자산을 움직이는 못하는 
상황이 악화됐다. 세계가 멈추었고, 우리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취약성이 심화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에볼라, 조류 독감, 
SARS 등 전염병에 대응하며 위기 시 기술 전문가를 
보내 지원했다. 우리는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가 남태평양과 시리아 및 로힝야 난민 
위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이중 위기를 맞아,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이다.

혁신 및 민첩성
급속히 변화한 여행 금지, 영공 폐쇄, 보험 
시장 제한으로 인해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혁신적으로 운영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문 브로커와 협력하여 추가 
보험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운영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중심 전환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의  
조기 교훈 및 향후 과제

커스틴 세이어스(KIRSTEN SAYERS)/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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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협력하여 여행 금지 조치를 
피할 수 있는 잠재 경로를 파악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물류 
난제로는 전 세계 항공편이 크게 감소한 것을 꼽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세계식량계획의 공통 서비스 
프로젝트 등록을 통해 인도주의적 근로자를 위한 
예정 항공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모든 경우, 상위 조직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개인 및 내부 실무 그룹의 업무를 
확실히 분장하여 혼란의 시기 내내 민첩하게 
행동했다.

태평양: 준비 태세 및 현지화
태평양 섬 국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이미 
진행중이었거나 새롭게 떠오른 인도주의적 위기 
가운데 보건 위기를 관리해야 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물류 난제로는 
전 세계 항공편이 
크게 감소한 것을 
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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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초, 카테고리5 열대성 태풍 
해럴드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바누아투 인구의 30
퍼센트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바누아투에는 코로나
19 감염자가 없었으며 국경은 엄격한 통제 가운데 
있었다. 바누아투는 국경 통제를 통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공 
통로는 줄어들고 말았다. 이 사례를 통해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와 이 분야의 많은 조직은 현지 
주도의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운영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바누아투 
정부는 2015년 사이클론 팸 이후, 새롭게 시행된 
준비 및 대응 계획과 사이클론 복원력 인프라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럴드에 대응했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 
일곱 개의 태평양 정부, 그 지역 사회, 현지 및 
지역 조직과 협력하여 국가 재해 준비 태세와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 작업은 국가 재난 관리 계획과 

절차 수립을 지원하여 많은 남태평양 국가의 
다양한 복합 비상 사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 사태 전에 
태평양에 20명을 파견하고 있었다. 지금도 1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에는 
18명이 원격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는 가능하면 
대원들이 태평양 지역에서 머물며 파트너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조기에 결정했다. 
여기에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태평양 섬 
주민을 발굴하고 참여시켜 해당 국가의 가용한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이 포함됐다. 

다음은 실용적인 현지 솔루션의 예다.
• 현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신속하게 

다니엘 노리에가(Daniel Noriega) 오스트레일리아 담당자(오른쪽)
와 현지 인도주의적 대응 팀원이 피지 남부칼레부이라에서 열대 태풍 
해러드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고 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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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재해 기간 중에는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곳의 맥락과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누아투에서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대원은 인도주의적 물자가 
국제 및 국내 수입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물자의 원활한 운송과 적절한 분배를 도왔다.

• 유엔인구기금은 봉쇄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성폭력이 연간 20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태평양 국가의 경우 
현실은 이러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시스템이 생식 
건강 소속의 의료진을 응급 의료진으로 전환함에 
따라 여성들도 불이익을 받았다. 병원 폐쇄와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의 지연 또는 취소로 인해 
여성과 유아도 높은 위험에 노출됐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는 
국제가족계획연맹, 유엔인구기금과 협력하여 감염 
예방 및 통제 면에서 준비 태세와 대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활동의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 사회에 위기 및 분쟁 전, 중, 

후의 계획, 준비, 재건, 복구를 위한 숙련된 인력과 교육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조직이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재해 

위험 관리, 인도주의적 대응, 보호, 안정화를 비롯하여  

76개 부문에 75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1992년, 엔지니어 제프 도벨

(Jeff Dobel)이 동료들에게 재해 구호에 보유한 기술을 

나누자고 요청하면서 설립됐다. 국제 위기 중 엔지니어를 

보내 재해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를 지원한다는 도벨의 

비전은 엔지니어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랄라시아 공공 

엔지니어링 연구소, 컨설트 오스트레일리아, 프로페셔널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4개 창립 기관의 후원으로 실현됐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 기부와 창립 기관, 기업 파트너, 

정부 기부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리타아나 마나(Litiana Mana) 피지 카다부 하위 보건 담당관(왼족)과 
다니엘 노리에가 오스트레일리아 담당자가 피지 생식 및 가족 보건 협회 
대응팀의 카다부 섬 마을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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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국가별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를 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회원국의 보건 시스템이 과부하를 
받을 경우 목숨을 살리는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했다. 

로힝야 사태: 조정 및 접근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의 세계 최대 난민 
수용소에 버마를 탈출한 로힝야족 100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6만~9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꼴로, 대유행 기간 중 사회적 거리 
두기는 불가능했다. 과도한 인구, 제한된 
위생, 과부하된 보건 시스템이 코로나
19 대응에 걸림돌이 됐다. 로힝야족 난민 
중 2020년 5월 14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됐고 2020년 5월 30일 첫 
번째 사망자가 보고됐다. 수용소는 보건 
위기로 인해 인도주의적 위기가 장기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0년  
10월까지 난민의 총 확진자 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검사 비율이 낮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2017년부터 
인도주의 전문가 52명을 파견하여 
난민 위기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의 
열쇠는 여전히 조정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파트너와의 협력이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 대원은 콕스 바자의 
코로나19 준비 태세 및 대응으로 중점을 
신속히 옮겼다. 

민간 통제가 유지되어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한 태평양 환경에 비해, 
버마에서는 군이 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접근 
및 공급망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위험이 커지고 사망자가 
증가했을 수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를 
가능케 하는 데는 민간 및 정치 지도자와 
치안 및 사법 기관 사이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 방글라데시의 유엔난민기구와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니터링 및 평가팀과 교류하여, 유례 

없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실시간 

학습을 개선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는 전략적 결정을 

조기에 내렸다. 배치된 대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대원들이 남기로 

선택하면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귀국하기로 선택하거나, 

위험성이 높거나, 호스트 에이전시가 철거된 경우에만 대원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노력과 강인한 정신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러한 

파트너십은 대원과 그들이 협력한 지역 사회 및 지도자 사이의 신뢰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는 어떤 나라도 예외는 없었던, 이번 글로벌 

인도주의적 재앙에 맞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응급 처치의 첫 번째 규칙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우리는 

우리의 지역 사회가 불안, 공포, 불확실성에 고전하는 시기에 국제 위기에 

대응했다. 팀을 운영하여 멜버른 본부와 피지 및 요르단 지사 및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원격 작업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제공받도록 조치했다. 

• 위기 시 온정적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공통 목적을 추진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도록 촉진한다.다행히 우리 

대원들은 최근 원격 근무를 경험했다. 우리는 대원들과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수립하고 대원들이 전화, 이메일, 동영상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대원들의 배경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했다. 2020년 3월 말까지, 모든 스태프와 많은 

파견 대원들은 재택 근무하며 여전히 기부자와 교류하고 대응하고 있다. 

• 현지화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진전을 보았다.. 태평양의 운영 및 

조직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과 현지 긴급 준비 태세 및 교육 제공 

방법을 모색하고, 레드알 인도네시아와 레드알 인도와 함께 추진한 공동 

프로그램과 배치 등 레드알 국제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데 집중했다.

• 지역 사회가 자체 재난 관리 대응을 주도하고 도움 요청에 스스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바누아투는 사이클론 팸으로 받은 피해를 회복하고 더욱 

강력한 준비 태세 및 대응 시스템과 구조를 마련하여 코로나19와 열대 

태풍 해럴드에 대응할 수 있었다.

교훈



47IPD FORUMFORUM

협력하는 유압 엔지니어는 콕스 바자의 우기 홍수 
모델링 작업을 하다, 코로나19 격리 및 검역용 
수용소 시설 개조로 업무를 전환했다.

• 유엔인구기금 버마 성 착취 및 학대 방지 
코디네이터는 가상 메시지는 물론 검역 센터 내 
주류 예방 메시지 전파에 도움을 주었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버마의 인도주의 
업무 접근 자문은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를 
평가하고, 영향 받은 주민들에게 물자, 인력,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세계식량계획 버마 피해자 보호 및 책임 자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필요성에 대해 성 보호 
자문 및 교육을 제공했다.   

시리아 사태: 접근 및 보호
코로나19는 시리아 분쟁 9년 차에 발생했다. 국내 
유민 620만 명과 긴급 필요가 있는 500만 명을 
포함하여 132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리아 사태 동안 인도주의적 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오랜 과제였는데,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되며 
인도주의 활동가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정치적 의지, 강력한 현지 리더십, 일관된 다자간 
조정이 없다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어 지역 
안정과 경제 사회 회복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터키에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인구(시리아 난민 및 국내 유민 포함)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지 내 접촉 추적과 검사는 모두 제한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은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이미 심각하게 약화된 보건 시스템과 서비스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종종 그렇듯이 여성, 소녀, 
노인들이 특히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올바른 기술과 경험을 가진 
대원을 우선 활용했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시리아 민군 조정 

담당자는 유엔과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시설 및 
이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당사자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물자망의 무결성을 시리아 동북부까지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코로나19 글로벌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의 
이행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필요 시 인도주의적 
의료 인력이 시리아 동북부에서 이라크 에르빌로 
대피하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세계식량계획 요르단 성 자문은 교육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개발, 높은 성 인식을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특히 성 기반 폭력이 
증가하는 시기에 성 학대, 착취,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터키 수용소 담당자는 
현장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인프라가 노인과 
장애인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유민의 필요를 지원하게 했다. 담당자는 현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장 계획 및 도시 
설계 교육 활동도 주도하고 지원했다.

학습 및 전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특별한 도전과 기회는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번 글로벌 위기로 인해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는 파트너에 대한 약속은 
물론 인도주의, 중립, 공정, 독립의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전 세계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했다. 

이번 위기로 지난 몇 년 간, 지역 사회에 재해 
예방에 관한 지원을 제공했던 우리의 노력이 적절한 
조치였음이 많은 면에서 드러났다. 또한 재해 중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 해법을 모색하여 인도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도 더욱 강력해졌다. 
우리는 성공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진다. 그 어떤 
측면에서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  o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에서 닐 도허티(Neil Doherty)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압 
엔지니어(왼쪽)가 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할 병원에 산소통을 기증하고 있다.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

커스틴 세이어스는 레드알 오스트레일리아의 CEO다. 본 기사는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전문가 조직이 2년에 한 번 발행하는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구호 협력 저널인 리에종에 처음 

게재된 것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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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로나19가 생명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강점도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사회의 힘과 
복원력이 드러났고, 지역사회는 그들 

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다채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미국 국제개발처, 미국 국방부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 프로그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이를 증언한다. 이들 기관과 인도 태평양 국가 및 
조직은 파트너십을 통해 완벽에 가깝게 지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 담당자들은 그들이 신속하게 중점을 
전환하고 자원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지역에 주둔하고 파트너국과 재해 대응 훈련 및 
교류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덕분이라고 말한다. 각 
구성요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이미 확립되어 있어 호스트 국가들이 수월하게 미국 
국제개발처,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 프로그램,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국제개발처 개발 부보좌관 
페이지 밀러(Paige Miller)는 포럼 과의 인터뷰에서  
"파트너국 관계자들과 조율한 미국 국제개발처의 코로나
19 대응 노력은 수십 년에 걸친 구명 보건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밀러는 
미국 국방부 및 지역 내 국제개발처 민군 조정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파트너국의 지원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동시 추진하고 증진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2020년 2월 국제개발처는 
전 세계 국가를 분석하여 가장 위험성이 높은 국가를 
예측하고 지원금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밀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육군과 
태평양특수전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조율하여 국제개발처가 임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밀러는 "국제개발처는 지역 내 민군 조정관을 통해 
태평양육군, 태평양특수전사령부와 신뢰와 개방적인 
소통에 기반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다"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시급한 필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철저히 설계하고 실행하여, 
국제개발처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조 조정 및 배분 강화 
미국 정부 기관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원조 배분에 대한 기관별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협력에는 국가별 대사관팀, 대사관 보안 협력 
담당관, 호스트 국가 담당자도 참여했다.

국제개발처는 28개 인도 태평양 국가를 비롯,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를 돕기 위해 호흡기 2000여
대를 비롯한 미화 1억 4500만 달러 상당의 보건, 
인도주의, 경제 지원금을 약속했다.

태평양특수전사령부는 방글라데시, 버마, 
인도네시아, 몰디브,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의 민군 지원을 통해 국제개발처 및 국방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에서 
확보한 개인 보호 장비, 긴급 진단 시험 키트, 의료 
용품, 세수대를 이용해 신속히 대응했다.

미국 정부 기관과 인도 태평양 기관 
사이의 파트너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포럼 스태프

관계, 
복원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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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육군은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네팔,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에서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개인 보호 장비, 세수대, 의료 
용품, 세척 제품, 발전기, 휴대용 화장실, 공공 교육 발표를 
제공하였다. 태평양육군은 동티모르에서 미화 129만 
달러 상당의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6개 광고판과 8개 텔레비전 
공익사업 광고를 통해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유일한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개발처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한다.

밀러는 "파트너국 담당자와 교류하여 필요를 파악하고 
대응 노력을 조율한다"며 대응 노력에서 파트너국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와는 다른 임무’
미국 정부 기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 
내 단기 및 장기 활동 방법을 재조정해야 했다.

태평양육군 오세아니아팀 팀장 마크 무드리니치(Mark 
Mudrinich) 중령은 포럼과 인터뷰에서 "평소와는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혁신적인 훈련 방법을 목도하고 
있다. 향후 태평양육군의 많은 활동은 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제개발처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파트너국, 동맹국과 
함께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극도의 주의에는 현지인과 교류하기 
전에 격리 기간을 거쳐 파견 미군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태평양육군 민사국 책임자 제이슨 핸슨(Jason Hanson) 
중령은 포럼 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호스트국 담당자와의 협력이 제한된다"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훈련 교류를 중단해야 했고, 이 
때문에 호스트국 담당자와 교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핸슨 중령은 많은 경우 호스트국에서 군이 긴밀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며, 이 때문에 코로나
19 기간 중 일상적인 순환 배치를 실시할 때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민군 지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핸슨 중령은 "연속성이 끊어지면 대응 불능 위험이 
무섭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호스트국에 배치된 미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핸슨 중령은 "하지만 연속적인 
순환 배치를 통해 파트너십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면 회의가 제한되어, 미군과 담당자들은 매일 또는 
매주 가상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핸슨 중령은 “호스트국은 민군 지원 담당자는 바뀔 수 
있어도 민군 지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임을 안다"
며 “이를 통해 파트너십이 언제나 유지될 것이며 미국이 

파트너국과 계속 협력할 기회가 있는 한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뿐만 아니라 파트너국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계의 간극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팀은 교체 
제한 규정에 따라, 국가 내 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핸슨 중령은 "팀을 본국으로 보내 간극을 발생시켜 위험을 
높이는 대신 호스트국에 주둔한 팀의 파병 기간을 늘렸다"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밀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외국군 장교 중 
최소 50퍼센트를 대피시켰으며 "이는 힘든 작업이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개발처 담당자들이 지역 내 영구 
배치되어 있었고 해당 국가에 남아 있던 비정부 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국제개발처는 인력 배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효율성을 유지했다.

자립을 향한 여정
인도 태평양의 재해와 관련하여 무드리니치 중령은 "이 
지역의 재해는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 것인지, 시기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의 
복원력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복원 정신은 장기적으로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필리핀 공군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태평양 강화팀이 필리핀 호세 B 링가드 
기념 지역 병원에서 코로나19 구호 물자를 내리고 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파트너국 관계자들과 조율한 
미국 국제개발처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은 수십 년에 걸친 
구명 보건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다."
~ 페이지 밀러, 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국제개발처 개발 

부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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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다카 
무그다의대병원에서 한 
가족이 곧 있을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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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위한 구호를 복구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궁극적으로 호스트국이 
전면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

밀러는 “국제개발처는 해외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자립을 향한 여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여정의 파트너로서 
국제개발처와 호스트국 정부는 
과제를 새결할 솔루션을 계획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국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 미국 
국제개발처,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 프로그램,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평화, 
안보,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특히 주목했다. 일례로 
동티모르에서 미국 기관은 현지 여성이 소유한 기업이 
제작한 개인 보호 장비에 자금을 지원했다. 밀러와 
무드리니치 중령에 따르면 농촌의 수혜자를 찾아 해당 
농촌 경제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성들에게는 삶을 
바꿔줄 기술도 전수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J91(민군 봉사)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팀은 미국 국제개발처, 국가팀, 안보 
협력관, 태평양육군, 태평양특수전사령부, 국방안보협력국, 
안정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국방부 차관실을 통해 
미화 1200만 달러 상당의 165개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승인하여 파트너국의 코로나19 효과 
완화 및 대응 노력을 지원했다. 민사팀과 안보 협력관 등 
파트너국에 배치된 미군은 파트너국 민간 기관과 협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전역 내 코로나19에 대응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사령부 의무관, J44(공병대), 
J55 안보협력, J5 국가담당장교, 국제개발처, 공보관, 
사령부법무참모를 비롯한 참모부를 통합하여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동기화했다.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팀도 태평양특수전사령부, 태평양육군, 
안보 협력관이 추천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처 민군 
조정관과 협력했다. J9 전역 민사 계획팀은 사령부 
의무관,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 계획 그룹과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를 비롯한 
코로나19 우선순위 국가를 확인했다. 태평양 재난 센터는 
J9(태평양 봉사)와 함께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국방부 
지원의 대상을 결정했다.

해외 인도주의, 재해, 민간 원조 프로그램 관리자 짐 

토울(Jim Towle) 소령은 “이러한 노력은 전술 차원부터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국방안보협력국까지 사령부 
우선순위를 동기화하고 실행하는 J9와 기관 간 팀의 
가치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지속적인 파트너이자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이 지역에 강력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핸슨 중령은 이에 따라 미국 
지원 패키지에 파트너국의 국기를 함께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핸슨 중령은 “기부 패키지에 미국 
국기만 있다면 의미를 잃게 된다"며

목표는 언제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지역 사회가 정부와 군을 신뢰하게 된다. 
핸슨 중령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메시지다"라며  
“국가뿐 아니라, 국가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타국이 함께 지역 사회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지역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핸슨 중령은 네팔의 코로나19 구호 배포 센터를 
떠올렸다. 그곳의 한쪽에는 미국 국기와 네팔 국기가 
나란히 붙은 기부 상자 100개가 쌓여 있었다. 핸슨 중령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반대편에는 중국산 박스가  
서너 개 있었다"며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고, 사람들은 파트너국으로 우리를 머릿속에 
저장했다"고 말했다.

핸슨 중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은 하루 착용하는 일회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병상, 호흡기, 물자도 
제공하여 호스트국의 회복에 도움을 주어, 수혜자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오랜 결의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핸슨 중령은 “우리는 선택받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o

2020년 7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네팔 군인의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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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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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성, 평화, 안보 프로그램
제니퍼 앳킨슨(Jenniffer Atkinson) 중령/뉴질랜드 공군, 
리비 리어던(Libby Reardon) 중대장/뉴질랜드 공군, 
케이트 맥모로우(Kate Mcmorrow)/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샤론 고우베이아 페이스트(Sharon Gouveia Feist)/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전 세계 지역 사회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문화적 부작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여성이다. 정부의 봉쇄 정책과 외출 제한 명령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 즉 의도치 않은  
"섀도 팬데믹(shadow pandemic)"이 발생했다. 여성이 자녀 
양육을 일임하고 가사도 도맡도록 기대하는 성역할로 인해 
여성의 불평등한 가사 노동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여성은 최전선 의료진의 70퍼센트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여성은 서비스 
업종에 과도하게 많이 종사하고 있고 자녀나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남성보다 월등히 많아, 종종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 가사 노동, 농업, 섬유 산업과 같은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정부의 경제 부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역할 때문에, 코로나19와 정부 
대응이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이 맡은 이러한 역할은 지속 가능한 
회복 전략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공중 보건 위기에서 우리는 20여 년 
전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가 통과되던 당시 인식했던 국제적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갈등과 위기는 
여성과 소녀에게 불균형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여성의 기여도가 종종 저평가되고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여성의 불안정과 불안을 더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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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회복하는 데 국방 및 
안보 분야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방위군,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피지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처럼 
성인지적 관점 및 여성, 평화, 
안보 원칙을 적용한 경우도 많다. 
성인지적 관점은 위기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남성, 
여성, 소년, 소녀의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이해를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군이 성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알릴 수 있도록, 다음의 관련성 
높고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중차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누구의 
필요와 이해가 충족되고 있는가? 
누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떤 남성과 여성이 영향을 받는가?

여성, 평화, 안보를 실행하는 
각국의 국방 부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동시에 세계 
인구의 복잡한 구성과 자국민의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 사례는 4개국이 각자 여성, 평화, 안보 실행을 
꾸준히 증진하는 가운데, 비슷한 경험과 독특한 접근법을 
반영해 성인지적 관점을 국방 분야의 코로나19 노력에 
통합한 방식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방위군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 여성, 평화, 안보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뉴질랜드 방위군은 개발 및 실행 분야의 핵심 
파트너였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17개 계획 중 8개 임무를 
맡았으며 여기에는 여군 수를 늘리고 성인지적 관점을 훈련 
및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포함됐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태평양 섬에서 여성, 평화, 안보 노력을 지원하는 임시직 
장교와 더불어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정규직 여성, 평화, 
안보 실행 장교를 두고 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완화, 관리, 
대응에 이들의 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2020년 3월, 뉴질랜드 방위군은 보호 작전에 착수하여 
범정부적 코로나19 조치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기여도를 
조정했다.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소수의 뉴질랜드 방위군 
대원이 배치되어 방위군의 계획, 분석, 군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부 대응 관리 센터를 지원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전 배치 훈련에는 국제 연구 결과와 뉴질랜드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측면에 대한 지침이 포함됐다. 
지침은 코로나19와 봉쇄가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효과, 계획 시 그러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뉴질랜드 

방위군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뉴질랜드 방위군 대원의 관리형 
격리 시설 지원 임무가 늘어났다. 
초기 뉴질랜드의 격리 시설은 
특정 도시의 한 호텔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는 곧 뉴질랜드 내 
30여 개 시설로 확대됐다. 관리형 
격리 시설은 14일 동안 다양한 
배경의 국민을 수용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귀국한 
뉴질랜드 국민이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보안, 경찰, 복지, 호텔 
직원을 비롯한 호텔 소유주와 
기타 제공자 사이를 조정했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250명 
이상의 인력이 관리형 격리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 지침이 수용되어 관리형 격리 
시설 상황에 맞는 성별 고려 사항이 포함됐다. 국내 유민 
수용소와 관리형 격리 시설 지원 인력과 논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개정된 지침에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관리형 격리 시설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가정 폭력, 수용자 간 성폭행 고발, 취약 여성에 대한 성착취 
가능성, 범죄 또는 성폭행 이력이 있는 수용자 근처에 여성 
수용자 배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형 격리 
시설 내의 성 및 생식 건강 문제도 지적되어 특히 현장에서 
임상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리형 격리 시설을 떠나 출산해야 
하는 임산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더불어 여성이 관리형 격리 시설을 떠날 수 없는 경우 
여성용 위생 용품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려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은 특히 자녀가 
여럿이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녀를 둔 한 부모(특히 
여성)가 잠재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침은 대원들이 관리형 격리 시설 수용자 
사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용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고, 특히 언어가 장애가 될 때 이들을 
활용하여 정보와 피드백을 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관리형 격리 시설에서 경험한 
성별에 기반한 영향에 대해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관리형 격리 시설을 개선하고 다음 
순환 배치 인력을 더 잘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피지군
피지군의 여성, 평화, 안보 실행은 기지 전반의 성 인식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니콜 마로스케(Nicole Maroske) 
중위가 빅토리아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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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피지 정부 및 군 대상의 다기관 성 자문 과정을 
포함하는 정책과 교육 개발로 이루어졌다. 여성, 평화, 
안보 위원회가 설립되어 법률 파트너와 협력하여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 메커니즘이 마련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피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함에 
따라 피지군은 팀을 설립하여 대응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피지군은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격리 실행을 
지원하고, 인프라, 보건, 국방 포트폴리오 상의 정보를 
장관에게 보고했다. 초기부터 성 자문관이 팀에 
소속되어 이번 위기의 성별 측면(인구 통계, 이동, 
위험 레벨 분석)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을 
확인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위협의 복잡성과 2020년 
4월 열대성 태풍 해럴드 대응 역학 때문에 다기관 
접근법이 채택됐다.

2020년 5월 즈음에는 코로나19 위협이 크게 
줄었지만 다기관 협력은 코로나19 직접 대응과 봉쇄 
조치 효과 부문에서 계속됐다.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피지의 가정 폭력 신고 건수도 2020년 2월 
87건에서 2020년 4월 5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여성, 아동, 빈곤 완화부의 지시에 따라 비정부 기관 
동맹을 통한 다기관 접근법이 다시 한 번 동원됐다. 
피지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방역하고 성별 영향을 
퇴치하는 데는 피지 여성 인권 운동이 피지 해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희롱 교육, 피지군의 지속적인 
보건부 격리 지원,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의 20주년을 
맞는 해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문 인력과 자원을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며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정책과 교리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전략적 
설정을 마련하고, 조직 전반의 인력을 교육하고,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실행하는 전문 인력을 지정하고, 
작전 및 훈련에 성 자문관을 배치하여 임무 준비 태세를 

2020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칼룬드라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서 간호사가 면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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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역량 구축 계획 및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파트너를 지원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유엔 결의안 1325호 
의무를 실행하도록 강력한 관리 및 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6대 노력과 
더불어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실행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2012년부터 
재해와 분쟁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문지식을 구축하여,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성별에 따라 미친 
영향은 잘 기록되어 있다. 비영리 원조 
단체 CARE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의료, 교육, 소매처럼 등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분야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80퍼센트가 종사하고 있다. 여성은 
파트 타임 및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불안을 겪게 된다. 더불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유엔인구기금은 봉쇄가 3개월 
진행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1500만 건의 
가정 폭력이 추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코로나19 발병에 
이어 치명적인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며 
많은 가족과 기업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3000여 명이 다양한 역할에 배치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대원들이 배치된 역할에는 시험, 물류, 
접촉 추적, 국경 폐쇄 관리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대응조치에 성 
자문관과 성 포컬 포인트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합했다. 
또한 전략 본부부터 단위 부대까지 등급별 체계를 
수립하여 정보와 피드백을 전달했다. 지역 사회에 
배치되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성, 
원주민, 문화 인식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교육 패키지 
및 동영상을 개발해 제공했다. 또 사령관과 가족을 
위한 "군인 스마트 카드" 체크리스트와 가정 폭력 
지침을 가이드로 개발하여 계획 및 실행 전반에서 성 
관련 고려 사항을 통합했다. 국방부는 여성, 평화, 안보 
접근법을 통해 전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성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필요에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며, 기타 위기 또는 분쟁 상황에 
대응하는 데 좋은 입지를 구축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미국 국방부는 2011년 첫 번째 미국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줄곧 여성, 평화, 안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7년의 여성, 평화, 안보법, 2019년 미국 
전략, 2020년 국방부 전략 프레임워크 및 실행 계획이 
통과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여성, 평화, 안보실을 설립하고, 여성, 평화, 안보 실행에 
중요한 사령부 성 자문, 여성, 평화, 안보 커리큘럼 
개발자, 성 분석가 등 세 가지 직위를 마련했다.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여성, 

한국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들이 
지하철역을 지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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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안보실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계획 및 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분야를 파악했다. 즉 첫째, 
하와이 주방위군을 대상으로 성 및 코로나19 사전 배치 
교육을 시행해 지역 사회 대응 지원을 준비하게 했고, 
둘째, 관련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디지털 자료와 교육 동영상을 이용하여 코로나19가 
지역 보안에 미친 영향도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강조했다. 

사전 배치 교육은 맥락에 따라 인구 통계에 맞춰 
실시해야 하지만, 현지 지역 사회에 특별히 적용되는 성 
관련 거시적 고려 사항이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의 예로 
봉쇄 기간 중 가정 폭력 증가, 성 및 생식 건강 관리의 이용 
중단, 의료 종사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 
기타 취약한 지역 사회에 대한 불균형적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원주민과 태평양 섬 주민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다세대 
거주로 인해 북적대는 생활 환경, 
최전선 산업 내 공식 및 비공식 고용 
등의 구조적, 사회적 시스템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성 및 코로나19 교육은 
종합적 안보 접근법에 초점을 두고, 
남성, 여성, 소년, 소녀가 이번 공중 
보건 위기를 각각 다르게 경험하고, 
성 역할로 인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를 입거나 생존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호 및 복구 자원에 
접근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 데이터 격차가 여전히 
크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여성, 
평화, 안보실은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보고 및 분석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지역별 남녀 사회경제 동향, 남녀 
각각의 건강에 미친 영향, 계획 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에 관한 
논문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기존 남녀 
데이터를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공하는 연구가 포함된다.

회복 노력
코로나19의 타격에서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 노력은 특별히 취약한 
여성 및 소녀 계층이 위기 가운데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구호 
및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회복 전략은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통해 국방 및 안보 부문은 국민과 더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포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방 부문은 성 자문관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는 상호 운용성과 조율을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임무 
효율을 강화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녀에게 각기 미친 영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날 것이다. 국방 및 안보 부문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훈을 학습하고 사용하여 각 부처를 
교육하고, 임무 중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의 필요를 
충족하고, 여성, 평화, 안보 실행에 대한 정보 공유를 
늘리고, 국가 및 지역 복원력을 강화하여, 종종 예측할 
수 없고 복잡한 21세기 안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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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IPDF

일본의 인구 변화와 
향후 지역 안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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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첫 번째 주요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일본 인구는 10년 
전보다 약 150만 명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각해져 2020년대에는 약 800만 
명, 2030년대에는 10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측통 중 브래드 글로서먼(Brad Glosserman)은 자신의 

저서 《피크 일본: 위대한 야망의 종말》에서 일본이 인구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 더욱 내부 지향적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했고, 이를 인구 학자들은 2010년대 "초고령화"
라고 부른다(65세 이상 인구가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황). 
하지만 필자가 《일본의 안보 르네상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정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은 
이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일본은 최근 국방 
논의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타격 미사일 개발을 비롯하여 
추가 역량 강화를 구상했다.

《일본 재무장: 군사력의 정치》의 저자 세일라 스미스
(Sheila Smith)와 랜드사의 분석가 제프리 호눙(Jeffrey 
Hornung) 등 다른 전문가도 저서에서 일본의 나날이 
강력해지는 군사력을 설명했다. 일본이 F-35 전투기를 
탑재하기 위해 이즈모급 구축함을 개조하고 이지스급 
구축함을 추가 확보한 것(총 8척)은 일본이 초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하면서 이 질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었을 수는 있지만 
군사 규모는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비 조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자위대는 2014년 이후 목표 모집 인원 미달을 
기록 중이다. 2018년 자위대는 상시 병력을 24만  

70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나 실제 병력은 
22만 7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적으로 8퍼센트 부족한 
수치로서 하위 계급의 경우 약 25퍼센트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집 대상 연령인 18세부터 26세까지의 일본인 
인구는 1994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대체 
출산율은 197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국방 프로그램 지침에서 예상 
병력 부족을 "시급한 과제"라고 명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다. 2018년, 자위대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입대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32세로 
상향 조정했다. 2020년에는 고위 장교의 은퇴 연령을 
점차 높이기 시작했다. 방위성은 2030년까지 자위대의 
여군 비중을 9퍼센트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북대서양조양기구 국가의 여군 평균 비율이 11퍼센트인 
반면 일본 자위대의 여군 비율은 7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유지보수 및 그보다 논란이 많은 재해 구호 활동 
같은 자위대의 일부 기능을 외주화하고, 일본 전 병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상 자위대 병력을 해병대와 공군 
자위대로 전환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다.

앤드류 오로스(ANDREW OROS) 박사 

일본 항공자위대의 미사 마쓰시마(Misa Matsushima) 중위가 F-15기 일차 
조종 훈련을 마치고 2014년 8월 24일 일본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 
임명됐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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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F-35 전투기를 탑재하기 위해 
이즈모급 구축함을 개조하고 이지스급 

구축함을 추가 확보한 것(총 8척)은 
일본이 초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일본 해상 자위대 헬리콥터 모함 JS 이즈모호(오른쪽 두 
번째), 구축함 JS 아케보노호 및 JS 무라사메호, 필리핀 
해군 BRP 다바오 델 수르호가 필리핀 술루 해상에서 
훈련 중이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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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오로스 박사는 메릴랜드주 체스터타운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학 및 국제학 교수이자 《일본의 안보 

르네상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정치》의 저자다. 본 기사는 동서센터가 발행하는 아시아 퍼시픽 

블리틴의 2020년 8월호에 처음 게재됐으며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오로스 박사의 견해는 동서센터나 

저자가 소속된 모든 조직의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이는 일본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모든 이웃 국가(잠재적 파트너 및 안보 우려국 동일)는 
향후 타임라인은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기타 지역 동맹국(필리핀을 제외한 한국 및 
태국), 일본 및 미국의 기타 안보 파트너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와 무엇보다 주요 안보 우려국(중국, 북한, 러시아)가 
포함된다. 중국, 한국, 타이완의 노동 인구는 이미 줄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간 총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잠재적인 안보 파트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도 굳건히 유지될 것이다. 205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개국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있다. 일본이 이들은 물론 성장 중인 
필리핀과 안보 관계를 심화하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이 이듣ㄹ과의 관계 심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구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공통 우려, 지리적 위치, 해양 이해 
같은 다른 요소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인구 변화가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신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인공 지능을 비롯한 로봇과 기타 무인 
시스템은 인구 감소의 효과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기술은 지역 안보 환경의 특성을 

바꾸고 있다. 크리스티안 브로즈(Christian Brose)는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인공 지능, 자율 시스템, 
유비쿼터스 센서, 첨단 제조, 양자 과학은 20세기 초의 
기술처럼 급격히 전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 등 새로운 안보 영역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부담도 생겨났다.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는 
신기술만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난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인도 태평양의 인구 변화로 인해 지역 
안보 환경이 바뀔 것이며 일본 및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구 
변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그러한 요인에는 각국이 직면한 특정 안보 위협이 
포함되며 일부 위협은 덜 노동 집약적인 대안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솔루션의 가용성과 정치 
및 사회 제도가 그러한 기술 솔루션이나 기타 옵션을 
선택할 의지 및 능력도 큰 변수다. 인구는 정해진 운명은 
아니지만, 일본과 지역 내 다른 국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  o

도쿄 남서부 고템바의 히가시후지 
사격장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가 연례 
실사격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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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관습IPDF

일본 오사카에서 분라쿠 인형사 칸주로 
키리타케(Kanjuro Kiritake)가 자신의 
집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인형사로 살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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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본이 비상 사태를 선포하자, 
저명한 분라쿠 인형사 칸주로 키리타케
(Kanjuro Kiritake)는 몇 주 동안 집안에 

머물며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1600년대 후반 오사카에서 시작된 남성 전용 

일본 전통 인형극이 2020년에 와서 실존적 위협을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모든 공연이 몇 달 동안 취소됐다.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코로나19가 언제 
끌날까? 언제 공연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칸주로(67세)
는 그의 자택에 마련된 인형극 전용방에서 말했다. 그는  
그의 87세 스승이 다시 공연할 수 있을지도 궁금했다.

그가 찾은 솔루션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인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분라쿠 인형사가 인형을 만드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에게 이는그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를 전통 인형극 인간 문화재로 지정했다.

티셔츠를 입은 칸주로의 지시에 따라 뜨거운 
체육관에서 어린이들이 인형극을 연습하는 가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약 30명이 최근 수업에 참여했다. 

분라쿠에서 각 인형은 총 세 명의 인형사, 즉 머리를 
조종하는 헤드 인형사 한 명과 얼굴을 가리고 검은 옷을 입은 
인형사 두 명이 조종한다. 헤드 인형사는 머리와 오른손을, 
나머지 한 사람은 왼손을, 나머지 한 사람은 두 발을 
조종한다. 공연에는 해설가, 즉 타유와 전통 악기가 동원된다. 

칸주로가 만든 인형 다섯 개는 머리카락이 길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고, 칸주로가 온라인으로 
구입한 네온 양말도 신고 있다. 

발에서 시작해 위로 
칸주로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14세에 인형사가 됐으며 
이후 현재 87세의 최고령 인형사인 미노스케 요시다
(Minosuke Yoshida)의 제자가 됐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칸주로도 인형의 발에서 시작하여 왼손으로 
넘어갔다. 인형사가 머리를 조종하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그는 사지를 조종하는 것에 대해 
"보이지 않고 힘든 역할이다"라며 “관객은 인형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박수는 주인형사가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을 조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발을 조종하는 인형사는 주인형사의 허리를 
잡고 그의 움직임을 느낀다. 이는 칸주로가 생전에 인형 
조종사였던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훈이다.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몸이 약해진 후에도 주인형사로서 온몸을 이용해 
인형을 조종했다. 

칸주로는 "인형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발가락부터 손가락까지 온몸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며 "작고 마른 인형사는 그렇게 큰 
인형을 조종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칸주로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분라쿠 인형사 중 
한 명이지만, 여전히 전통을 계승할 젊은 인재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오사카 국립 분라쿠 극장은 2년 무료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현재 인형사 83명 중 절반 이상 여기 출신이다. 
코로나19 전에도 분라쿠의 인기는 점점 하락세였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교육생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어쩌면 칸주로는 커튼을 열거나 무대 소품을 나눠주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 분라쿠에 빠져 배우고 싶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9월 도쿄에서 공연이 재개됐다. 

칸주로는 일본 전통 씨름과 이야기 예술을 언급하며 
"외국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스모와 라쿠고처럼 외국 
인형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여성이 참여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전통을 지키며 어린이용 인형을 만드는 
분라쿠 인형사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유행 중 칸주로 키리타케가 오사카 초등학교에서 
전통 인형극 분라쿠를 가르치고 있다.

기사 및 사진: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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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유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허위 정보 단속을 
위한 자체 규정에 합의하고 2년 후, 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페이스북, 알파벳의 
구글, 트위터, 기타 기술 기업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로 인해 SNS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2018년 모질라와 광고 업계 
기업들은 더 엄격한 규제를 막기 위해 자체 
규정에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첫 해 
운영 평가에 따르면 자체 규정에는 여러 가지 
결점이 있다. 평가 보고서는 “자체 규정의 
결점은 플랫폼 및 회원국에 비일관되고 
불완전한 적용, 통일된 정의 부족, 규정 적용 
분야에 여러 간극 존재, 자체 규정의 특성에 
내재하는 한계 등의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의 가치와 투명성 담당 부회장 
베라 주로바(Vera Jourova)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요청했다. 

디지털 위협에 대응해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주로바 부회장은 "새로운 위협과 행위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개방성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SNS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개발 
중이다.  로이터

2020년 8월, 아프리카의 보건당국은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야생 폴리오(소아마비)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고 선언했지만, 

대륙의 12여 개국에서는 여전히 백신 유도 소아마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선언으로 여전히 야생 폴리오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로는 파키스탄과 그 이웃국가 아프가니스탄만 남게 됐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불안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전염성이 높은 수인성 

질병인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리카 소아마비 퇴치 지역 인증 위원회는 4년 동안 증례가 보고되지 

않자 종식을 선언했다. 한때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매년 7만 5000명의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감염되어 신체 마비의 후유증을 앓았다.

보건 당국은 이번 선언이 코로나19 대유행, 콩고민주공화국 서부의 

에볼라, 지속 사망자를 낳는 말라리아, HIV, 결핵 등이 발생하는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국장 마티디소 모에티(Matshidiso Moeti)는 "놀랍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날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백신 접종과 

감시 노력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번 아프리카의 폴리오바이러스 종식은 수십  

년 전 천연두 종식 후, 두 번째로 바이러스를 퇴치한 사례다. 하지만 인구 13억 

명의 아프리카 대륙을 완벽히 감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야생 

폴리오바이러스 증례가 발견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수 있다.

야생 폴리오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은 보코 하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십여 년 이상 반란 중인 나이지라 북부에 집중됐다. 의료진은 종종 

목숨을 걸고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곳까지 가서 백신을 접종했다. 아프리카 

내 야생 폴리오바이러스 증례는 2016년 나이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번 선언이 아프리카가 소아마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에 미약하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희귀하게 돌연변이 형태로 남아있는 이른바 백신 유도 바이러스 증례가 남아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소아마비를 발병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기니, 가나,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토고, 잠비아 등의 아프리카 18개국에서 일어났다.AP 통신

세계 지평IPDF

가짜 뉴스
확산 방지

야생 폴리오바이러스를 퇴치했지만  
소아마비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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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베트남 학생 세 명이 최전선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않고 간식을 먹거나 코도 긁을 
수 있는 헬멧을 개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장시간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의료진과 관련하여, 개인 보호 장비의 편안함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에 관심이 쏟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전선 의료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활동 시간을 늘려주는, 호흡기에 연결된 헬멧을 
설계하는 과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한 그룹이 베트남과 헬멧을 조합하여 명명한 
비헬름을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 비헬름에는 장갑이 내장되어 
있어, 헬멧이 밀폐된 상태에서 착용자가 땀을 닦거나 
바이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2020년 8월 캐나다 국제 발명 혁신 대회에서 최고 발명 
디자인 상을 수상한 학생 중 한 명인 14세의 트란 응우엔 칸 
안(Tran Nguyen Khanh An)은 "이 헬멧의 큰 특징은 장갑이 
내장되어 있어 얼굴을 안전하게 만질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미래형 헬멧에는 간식을 수납할 수 있는 내부 수납 
공간이 있으며 튜브를 통해 전동 공기 정화기에 연결된다.

이러한 호흡기 마스크는 표준 마스크보다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형태의 개인 보호 장비보다 훨씬 
불편할 수 있다. 

제작비가 미화 300달러 미만인 비헬름은 머리 주변에 
포켓이 있어 가려울 때 사용자가 머리를 긁을 수도 있다.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은 성명서에서 헬멧을 평가하고 
디자인에 대해 기술 피드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빈그룹은 
코로나19 기간 중 호흡기를 생산하고 있다.  로이터

싱가포르 환경당국 관계자가 공공 주택 지구의 고층 
발코니에 보건 당국이 기록적인 열대성 뎅기열 
발병을 막기 위해 개발한  최신 장치인 모기 발사기를 
설치했다.

버튼을 누르면 팬이 회전하면서 해치가 열리고 
실험실에서 번식시킨 수컷 모기 150마리가 짝짓기를 
위해 암컷 모기를 찾아 날아간다. 암컷과 수컷 모기는 
짝짓기를 할 수는 있지만 번식은 불가능하다.

드물지만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뎅기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된다.

박테리아에서 이름 가져온 볼바키아 프로젝트의 
담당자 응리칭(Ng Lee Ching)은 싱가포르의 특별 번식된 
모기에 알이 부화하지 못하게 막는 박테리아가 있어 "
모기 개체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모기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90퍼센트까지 모기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2만 6000여 
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하며, 2013년에 세운 연간 
기록인 약 2만 2000명을 넘어섰다. 뎅기열은 내출혈과 
쇼크로 이어지는 극심한 열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2020년 8월까지 이 질병으로 20명이 사망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날씨가 습한 데다, 코로나19 봉쇄로 
건설 현장과 기타 모기 서식지에서 모기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번식해 새로운 종류의 뎅기 바이러스와 결합하면서 
뎅기열이 발병한 것으로 여겨진다.

볼바키아 프로젝트가 사용한 전략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성공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처럼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로이터

IPDF 혁신

베트남

최전선 의료진의 생산성을 높이는 헬멧

모기 살포를 통해 기록적 뎅기열과 
싸우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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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만 개 항성을 조사했지만 아직 
아직 외계인 발견하지 못해

학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약 1030만 

개의 항성을 조사하며,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한 유사 이래 최대 연구를 

완료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태양계 너머 생명체의 증거를 

찾고 있는 연구진은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발사할 수 있는 통신 신호 

등의 "기술적 흔적"을 찾고 있다. 

연구진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아웃백에 위치한 머치슨 와이드필드 

어레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벨라 

성좌에서 발사된 FM 전파와 

주파수가 비슷한 저주파 전파 방출을 

찾았다. 연구 결과는 오스트레일리아 

천문학회 간행물 2020년 9월호에 

실렸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천문학 및 

우주 과학부의 천체물리학자 체노아 

트렘블레이(Chenoa Tremblay)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놀랍지 

않다. 아직도 모르는 변수가 많이 있다"

고 말했다. 

트렘블레이는 "태양계 밖의 

생명체 탐색은 큰 도전 과제다”라며 

"은하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받을지, 

또는 어떤 유형의 신호를 받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커틴대학교 

및 국제전파천문연구소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틴게이(Steven 

Tingay)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연구보다 100배 더 깊고 

광범위했지만 우주 관점에서 보면 

조사된 별의 수는 비교적 적다. 

트렘블레이는 “항성이 1000만 

개라면 많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항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은하계의 0.001퍼센트만 

관찰한 것이다"라며 "바다 전체에 

물고기가 딱 30마리 서식하는데, 

뒷마당 수영장 크기의 영역만 

테스트한 것과 같다. 수영장 크기의 

영역만 테스트해서 그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머치슨 와이드필드 어레이 

망원경에 이어 도입될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망원경은 기술적 

흔적을 찾는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틴게이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법을 개선하고 항상 더 깊고 

멀리 들어가는 것이다"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관찰에서 

무언가 발견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으므로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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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승선

환태평양훈련(RIMPAC) 2020 중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전략적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승선 훈련 중이다. 하와이 주변 해상에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RIMPAC에 10개국, 함정 22척, 잠수함 1척, 5300여 명이 참가했다. 27번째로 개최된 

RIMPAC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RIMPAC 2020은 해상에서만 진행했다. 

사진: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파팅샷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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